


저ll절 시대개관 

경기도지역에 신라의 성곽이 축성되는 것은신라가한강하류지역으로 진출하고 난이후부터 

이다. 신라는 진흥왕 12년(551)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로부터 남한강 상류지역의 10개 군을 빼 

앗고, 이어서 553년에는 백제가 점령하였던 한강 하류지역마저 탈취한 뒤 신주(新州)를 설치하 

였다. 신주는 지금의 경기도일원과 충청도 · 강원도의 일부지역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이었다. 

이로써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 두 나라의 진출을 억제하고 서쪽으로 중 

국과통하는 해로를 얻어 한반도 제패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강유역 진출 이후 신라는 한강유역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하남 이성산성과 강남 대모 

산성, 인천 계양산성 등을 축성하는 한편 파죽지세로 영토 확장을 계속하였다. 북쪽으로는 

함경도까지 진출하였고 남으로는 대가야를 병합하면서 영역을 확장하였다. 7세기 이후 

고구려와 신라의 전투는 칠중성과 낭비성 북한산성 등 한강 이북지역에서 주로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한강 이북지역에 아차산성과 양주 대모산성, 포천 반월산성, 고양 고봉산성, 

파주 오두산성 등 많은 성이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라는 당나라의 세력을 끌어들여 삼국통일을 도모하게 된다. 본래 신라와 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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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년(진덕여왕 2)에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후 평양 이남, 즉 패강 이남의 영토는 신 

라의 소유로 한다는 협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당은 신라와의 약속을 어기고 백제와 고 

구려 고지에 각각 웅진도독부와 안동도호부를 두어 직접 지배하려 하였다. 심지어 당은 신 

라까지도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신라는 이에 대하여 문무왕 10년 

(670년)부터 백제 고지를 신라 영토로 편입시키는 군사작전에 돌입하는 한편, 고구려 부흥 

운동을 후원하면서 당과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신라는 당으로부터 한강유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문무왕 12년(672) 당시 신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인 4,360척에 달하는 주장성(畵長城 . 현재의 남한산성으로 추정)을 쌓았으며, 전 

국적으로 많은 성을 쌓아서 당과의 전면전에 대비하였다. 이 시기 신라군과 당군이 전투를 

벌인 곳은 주로 한강에서 대동강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특히 호로고루가 있는 호로하와 행 

주산성부근에서 9번에 걸친 치열한 접전이 벌어져 말갈 · 거란과 연합한 당군 2천여 명의 

목을 베기도 하였다. 나당전쟁에서 신라의 승리가 어느 정도 분명해지자, 신라는 675년 2 

월에 예성강 이남의 고구려 땅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나당전쟁의 승패가 신리의 우위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675년 매초성 전투와 

676년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매초성 전투가 벌어지기 전 신라는 

천성(없폐m에서 보급부대로 추정되는 당의 병선 40척과 1,400명의 군대를 궤멸시켰다. 보 

급로를 먼저 차단한 신라군은 이어서 이근행의 20만 군이 주둔하고 있던 매초성을 공격하 

여 격퇴하고 말 3만여 펼을 얻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신라는 패강 

이남 지역의 땅을 모두 확보하고 곳곳에 성을 다시 쌓았다. 이 시기에 축성된 것으로 확인 

되는 성이 덕진산성과 호로고루 당포성 등인데 대부분 고구려의 보루를 확장하여 쌓거나 

성벽을 덧붙여 쌓은 것들이다. 

그러나 임진강과 예성강 사이의 지역민-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시켰을 뿐, 그 이북 지역으 

로는 더 이상 진출하지 않았다. 당시 신라로서는 새로 영토로 편입된 백제 고지에 대한 지 

배를 확고히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디--

신라가 예성강 이북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8세기 전반 성덕왕대부터였다. 신라 

는 대외적으로 발해가 세력을 확대하여 서로 국경을 맞닿게 되자 발해의 남하에 적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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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필요가 있었다. 성덕왕 12년(713) 개성을 쌓고, 성덕왕 17년(718)에는 한산주 도독 관 

내의 여러 성을 쌓기도 하였다. 

발해가 남쪽으로 진출하여 신라와 동해안지역에서 국경이 맞닿은 것은 성덕왕 20년(721) 

무렵이었다. 신라는 이미 그 이전부터 발해의 남하에 대비하였다. 성덕왕 20년(721) 기을 

7월에 하슬라(何慧羅) 지역의 장정[丁夫] 2천 명을 정발하여 북쪽 국경에 장성(長뼈을 쌓 

았으며, 효소왕 3년(733)에는 발해가 당을 침공하자 당의 요청으로 발해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파견하였으나 가는 도중 추위로 인하여 회군하였다. 당은 신라의 발해공격에 대한 

보답으로 735년에 패강 이남의 영토에 대한 신라의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었다.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개척은 이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신라의 북방개척은 경덕왕 7년 

(748) 10개의 군 · 현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성덕왕 3년(782)에는 왕이 한산주 

를 두루 돌며 살펴보고 패강진(퍼江鎭)이라는 강력한 군사기지를 구축하였다. 

신라는 경덕왕 21년(762)에 오곡 · 휴암 · 한성 · 장새 · 지성 · 덕곡 등 6곳에 성을 쌓아 

방비를 강화하고, 그곳에 각각 태수를 파견하였다. 성을 쌓은 지역은 황해도 서흥, 봉산, 

재령, 해주 등지로 고구려의 휴암성, 대현산성, 징-수산성, 수양산성이 있는 곳인데 이 때에 

이르러 신라에 의하여 개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는 이후에도 이 지역에 대한 개척사업을 계속 전개하여 헌덕왕대에 취성군(황주)과 

그에 속하였던 토산현(상원) - 당암현(중화) -송현현(송현)을 더 설치하였다 r삼국사기」 지 

리지 한주 조에 나오는 28군과 49현은 바로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갖추어졌으며, 이로써 

신라는 대동강 이남지역을 모두 영토로 편입하게 되었다. 105) 

한편 이외에도 신라 하대에 한산주 관내에 당성진과 혈구진 장구진을 설치하였다. 당성진은 

829년(흥덕왕 40년 2월)에 당은군 즉 오늘날 회정군 남양면에 설치한 군진으로서 현재 당성에 

비정되고 있다. 당성은 1998년부터 한%때학교 박물관11서 발굴조시를 실시하여 먼저 있던 내 

성에 후대에 외성을 덧붙여 쌓았음을 확인하였다. 문성왕 6년(844) 강화읍에 혈구진을 설치하 

였으며 황해도 해안, 즉오늘날 장산꽂 근처에는장구진을 설치하였다. 

105) 전덕재, 1997, 「한산주의 설치와 변화」,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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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삼국시대에 패서도와 한산주는 궁예의 지배하에 편입되었다. 특히 패서지역에서는 

890년대부터 반 신라적인 농민군이나 호족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이들 대부분은 궁예 

에게합세하였다. 

신라는 한강유역의 지정학적인 여건을 발판으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한산주는 한 

강하류지역과 경기도, 충청도 및 황해도지역까지 포괄하는 핵심주로서 삼국시대 말부터 

삼국통일을 이루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울과 인천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일원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성은 모두 300여 개소에 달한다. 그 중 상당수가 삼국시대 신라 

에 의하여 축성된 성임을 감안해 보면 신라가 한강유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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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본성격과특정 

1) 축성시기 

경기도지역의 신라성곽들은 신라기- 한강유역을 장악하는 6세기 중엽부터 통일신라 말기 

까지라는 제한된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도지역에서 확인된 많은 신라 성들 

은 삼국시대가 얼마나 역동적인 시기았는지 그리고 신라가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 

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기를 알 수 있게 한다. 

경기도지역 신라성곽의 축성 시기는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6세기 중 

엽부터 7세기 중엽까지이다. 이 시기에 신라는 새로 차지한 한강 하류지역의 방어와 지배 

르 위하여 군현체제를 정비하고 곳곳에 활발하게 축성을 하였다. 이 시기 읍치와 관련된 

성으로는 이성산성(신주와 한산주), 이-차산성(북한산주), 설봉산성(남천주) 등이 있고. 각 

군현단위를 통치하기 위한 성으로는 양주의 대모산성, 포천 반월산성, 고양 고봉산성, 행 

주산성, 파주 봉서산성, 교하 오두산성, 여주 파사성, 서울 호암산성, 안산 성태산성 등이 

있다, 이 시기야말로 경기도지역에서 가장 많은 신라성이 축성된 시기일 것이다. 

두 번째는 대당전쟁이 본격화되는 7세기 중엽부터 빌-해에 대비힌- 축성이 이루어지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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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천 호로고루 전경(고구려성 바깥쪽에 신라성을 덧붙여 쌓았다 ) 

;&뺏· 
〈그림 2> 연천 호로고루 성벽 (토축을 한뒤 석축을 하고 그 기저부에 보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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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연천 당포성 전경(고구려성 바깥쪽에 신라성을 덧붙여쌓았다 ) 

세기 중엽까지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성곽으로는 주장성(남한산성)이 있다. 그리고 대 

당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675년 이후에는 예성강 이남의 점령지역에 대한 축성이 본격적으 

로 이루어진다. 호로고루나 당포성 덕진산성 등 고구려성이 확장되거나 개축되는 것도 이 

시기이다. 이후 7세기 초에서 중엽까지는 발해와의 국경지대에 주로 축성되는데, 경덕왕 

21년에는 황해도지역의 오곡 · 휴암 · 한성 장새 지성 - 덕곡 등 6곳에 대한 축성이 이루 

어지기도한다. 

세 번째는 8세기 중엽 이후부터 통일신라 말기까지로 829년에 설치되는 당성진이나 혈 

구진, 장구진 등 항만과 포구를 중심으로 하는 군진이 주를 이룬다. 신라 하대에 이르면 호 

족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들 호족들의 거점성으로서 방형의 평지토성들이 등장하는데, 용 

인 처인성 · 평택 비파산성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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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라성곽의특징 

성곽을 쌓는 일은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대 토목공사이다. 따라서 모든 성곽은 그 

나름대로 분명한 축성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곽이 무너지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시의 최첨단 토목기술이 동원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곽은 축성시기와 축성주체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기도지역만 하더라도 300여 개의 성곽 중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직 10 

여 개에 불과하다. 성곽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때문에 각 시기별 · 축성주체별 축성방법의 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한 

성곽은 여러 시기에 걸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초축 시기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기도지역 신라성곽의 특징 

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口 대부분산성이다 

경기도지역 신라성곽의 대부분은산성이다. 풍납토성이니-몽촌토성, 육계토성 등의 백 

제성은 평지토성이나 저평힌- 구릉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호로고루나 당포성, 은대 

리성과 같은 고구려성은 강안대지%벼l 축성되는 데 비하여 신라성은 대부분 해빌고도가 

100∼300m 정도인 전망이 좋고 험고하지 않은 산정에 축성된다. 물론 주장성과 같이 해 

빌- 500m가 넘는 곳에 축성한 예도 있고 통일신라 말기기- 되면 평지성이 축성되기도 히­

지만신라성의주류는역시산성이라고할수있다 또한풍납토성이나몽촌토성에서 신 

라시대의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것도 신라는 평지성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산 

성을 선호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口 석축성이 주류를 이룬다. 

성곽의 축성방법은 목책, 토성, 석성 그리고 토석혼축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기 

도지역의 신라성곽은 기본적으로 잘 다듬은 화깅람이나 화강편마암계의 성돌로 쌓은 석 

축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석축성의 성돌은 상당히 정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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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크기는 너비 30∼45cm, 두께 20cm, 길이는 45cm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러한 특징은 목책이나 판축 또는 토축을 주로 하는 한성백제시기의 백제성과 차이를 보 

인다. 한성백제시기에도 석축성이 있었을 기능성도 있지만 포천 고모루성이나 효양산 

성, 길성리 토성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토축이거나 다듬지 않은 할석으로 거칠게 

쌓은 석축을 일부 구간에 쌓은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口 일정한 규모의 성들이 방사상으로 분포되어 있다. 

신라성의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둘레 않m 내외의 비교적 큰 성들이 일정한 거리를 이 

루며 방사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성들이 군사적 기능과 함께 주 · 군 · 현의 치소 

성으로서 행정적인 기능끼-지 겸비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대부분의 행정치소들이 교 

통이 편리하고 넓은 평야지역을 끼고 있듯이, 신라성 또한 주로 교통상의 요충지에 구축 

되며 배후에 넓은평야를갖추고있다. 이러한특정들은임진강일대나서해안일대에 집 

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백제성이나, 교통로를 따라 직선상의 분포를 보이는 남한지역 

의 고구려성과도 차이를 보인다. 

口 현문(戀門)과 보축(補짧) 등 축성방법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경기도지역에서 확인되는 신라성의 축성기술상의 특정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성곽인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의 성문괴- 같은 개거식(開居式)이 이나라, 사다리를 놓이야 올라 

갈 수 있는 현문식(經門겠) 성문이 주를 이룬다. 다락문이라고도 히는 현문식 성문은 이 

성산성과 대모산성, 아차산성, 설봉산성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중부지역의 계족산성 

JOO" 온달산성, 왕검성 등 신라계통의 성에서 주로 보이는 특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 

은 성벽외곽 기저부의 보축시설이다. 보축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저부 

에 덧붙여서 성벽을 쌓은 것으로 고구려성벽에서도 일부 보이기는 하지만 신라성에서 

주로확인된다. 

106) 계족신성을 백제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디 (沈Jf11!11l. 「 l'i濟 1 1찢I ll城의 장9}!!(1支U;과 i' l:W.-에 대히여」, 『파따I L 

,1γιl센래』저1 35호, 한국싱고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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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안산성태산성 성벽 (체성벽 바깥쪽에 보축을 하였다 ) 

〈그림5> 영월 왕검성 동문(전형적인 현문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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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단앙온달산성 묵문(현문식 성문과보축시설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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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인접지역에 고분군이 수반되어 있다. ‘ 

신라성의 특정 중 하나는 인접지역에 고분군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성 주변에 고분군이 조성된다는 것은 전쟁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성내에 거주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의미한다. 산성 주변에 고분군이 많 

다는 것은 신라의 성곽들이 행정적인 기능을 겸비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주는 자료가 

되기도 하는데, 경기도지역의 경우 이성산성과주변의 금암산고분군 · 방이동고분군, 아 

차산성과 아차산고분군, 오두산성과 성동리 · 법흥리고분군, 파사성과 매룡리고분군 등 

이 있다. 물론 모든 고분군이 산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산성에 고분군이 수 

반되는것도아니지만, 이러한특정은남한지역에서 아직 이렇다할고구려 고분이 발견 

되지 않은 상황어나 백제산성과 고분군의 관계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비교될 

수있는특징이라고할수있다. 

口 기와가 집중적으로 출토된다 

경기도지역에 소재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라성에서는 기와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것도 하나의 특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 있어 기와는 고급건축부재로서 주로 왕 

궁이나 사찰, 관청이나 학교 등의 공공건물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기와가 발견된다는 것 

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했던 건물 중의 하니-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성백제 

시기에는 기와의 제작기법이 아직 완숙단계에 이르지 못해 왕궁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 

과 몽촌토성에서도 그리 많은 기와가 출토되지 않고 있으며 여타의 성곽에서 출토되는 

백제기와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고구려의 경우 신라나 백제에 비하여 이른 시 

기부터 기와사용이 일반화되기는했지만남한지역에서 발견되는고구려 기외는붉은색 

을 띠고 출토지역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전의 기와가 출토되는 산성은 대 

부분 신라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한강유역의 신라성은 6세기 중엽부터 나타 

나기 시작히는 특징적인 신라토기들이 많이 출토되어 다른 시기에 축조된 성들과의 구 

별을 어렵지 않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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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라성곽조사현황 

경기도지역의 신라 성곽으로는 양주 대모산성이 처음으로 조사되었다 신라가 대당전쟁 

의 결정적인 승기를 집-게된 매초성(또는 매소성)터를 찾기 위히-여 1981년부터 4치-에 걸쳐 

문화재연구소에 의한 발굴조사기- 실시되었다.” 1995년과 1998년에는 한립대학교 박물관 

에 의하여 동문지와 서문지가 발굴되어 현문식의 성문구조기- 확인되었다. I깨 발굴조시 결 

과 성내에서는 많은 양의 신라토기와 기외가 출토되었으며 북문지 바깥쪽의 저장구덩이 

에서는 백제토기기- 출토되기도 하였다. 

하남 이성산성은 1985년 힌-앙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지표조시기 실시된 이후 지금끼지 

10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10” 이 성은 조선시대부터 백제 하남 위례성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으며 발굴목적도 백제도읍지를 찾기 위함이었다. 8차조사에서는 

고구려 성으로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결괴 이성산성 역시 백제유물과 

고구려유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건물지와 신라토기로 미루어 신라 한산주 

의 읍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10차 발굴조사에서는 2차에 걸쳐 쌓은 치 

와 문지 및 1차성벽과 2치-성 벽의 구조가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어 이성산성의 초축과 관련 

된 이론이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 오두산성은 백제 관미성(關?雨t쩨으로 추정되어 옹 유적으로서 1992년 통일동산 조 

성사업괴- 관련하여 경희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발굴조사기- 실시되었다. I IOI 조시딘-은 이 

성이 백제 관미성일 기-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발굴결과 노출된 성벽이 고구려식 성벽이라 

는 이유로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출토유물은 대부분 신라-통일기의 것이고 백제나 

107) X化써{따光r~1 꽤샤人시.\f~I'.\'”끼1 1990‘ 『↑써‘l·Iλ / :J: 1l iJJiX ”션~1iH~ 1 ,: ,1: 』 

108) 최영희 외 2002. 『양주 디}모신성-동문지 ‘ 서문지』. 한팀대혁교빅판관 

109) 김냉모 심광주‘ 1987‘ 『 · i~'.1 I JJ1£-~·HJ:li,V·''J ~t' I 11/ \H'li~ 1 i, 1i』 ‘
김 l청]근 • 싱핑주, 1988. 『 -밍111싸 2次쩔빠,J,서아1111::1w~1i.1r-』 . 

김 l칭모 · 심굉주. 199 1. 『 ·.J인iliJJi..\:-3次찢애1i,i/.'tl-ftW;’,,'i-」 . 

낌벙I표 김아판‘ 1992‘ 『 H'.1l1J싸-4次맺Jh 1 i,i/.'tlfdli'i1i,1i-』 

낌벙모 김아관. 1998. 『 -뿌1l1JJ£-5次쩍꺼1i,V.'tl fi'{'lil깐 , I f』 

김 l생모 윤선영 1999. 『 ·J°r'.’ 111싸-6;0<]·6힘h1i써꺼f. f!J.;1 i' Ii 』
110) 황용훈 신복순 김희진 1992. 『오두신성 I 』 경희대학교 고고 미술사얀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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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포천 빈월산성은 최근까지 6차에 걸친 발굴조사기- 실시되었다. lll J 발굴조사에서는 이 지 

역의 고구려 지명인 「馬忽」명 기와가 출토되어 고구려 마홀군의 치소(治所)로 고구려 낭비 

성뼈햄뼈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11 2J 성벽과 치의 축성방법이 고구려식이라 히­

여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곳이 고구려 낭비성이나 미-홀군의 치소로 군사 행정 

의 중심지였다면 그에 걸맞는 고구려유물이 출토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결 

과 고구려유물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약점이다. 

한강 이남지역의 망이산성은 안성군 · 이천군 · 음성군의 경계에 있으며 일찍부터 고구려 

성으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1996년부터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2치례의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백제 · 통일신라시기의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으나 고구려유물은 확인되 

지 않았다. 조사단은 봉수지 주변의 토성은 백제, 남문 · 서문지는 통일신라, 2호 치성은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11 :11 

화성의 당성은 삼국시대 대당교역의 중심지였던 당항성으로 추정되어 왔으며, 신라가 장 

악하기 전 백제나 고구려 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최근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하 

여 실시된 2차에 걸친 빌굴조사 결과 정상부의 태외식 석축산성은 7세기 경에 축성된 신라 

성이고, 포콕식 토석혼축성은 829년 당성진 설치와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씨 

아차산성은 한강을 건너 풍납토성과 마주하는 곳에 있는 석성으로 r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라 개로왕이 참수당한 백제 아단성으로 추정되어 왔다. 이 성은 1998년 명지대학교부설 

힌국건축문회연구소에 의해 1차조사가 이루어져 석축성벽과 보축부분이 확인되었으나, 조 

사보고서에서는 석축성벽의 외부에 흙을 덧붙인 토성의 형태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 

을 도출하였다. 1151 이에 따라 이 성의 정확한 성격규명을 위하여 1999년 서울대학교 박물관 

111) 박경식 와 20(] 1, r포천 빈월산성 5차발굴조사보고서j‘ 딘극대희교 매장문화재 얀구소 

11 2) 서앙임, 200 1. 「6-7 1 1 1 .紀 l돼句패 떠댄 쑤껏」‘ 『1써句핍(iff]’E』제 11집 고구려연구회 

11 3) 단국대학교 중앙박둡관, 1996, 『망이산성 믿긍보고서 ( 1 ) 』 

11 4) 배기동 · 박성화 20(] L 『},|!싸-2次댔꺼Ii써아해끼J;』‘ 한양대학교 박볼관 

115) 광진구 영지대학교부실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8. 『아차신성 ‘96보수구긴내 실측 및 수습발굴 조시보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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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재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현존하는 석성은 7세기 초에 축성된 신라성벽이 

며, 성내에서 출토된 「北漢」이라는 명문와를 근거로 신라의 북한성이었을 가능성이 제기 

되어 주목받고 있다, 116)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설성산성은 1999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원에 의하여 지 

표 및 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2001년과 2002년에 1, 2차 발굴조사가 실시되었 

다. 조사결과 3차에 걸쳐 개축된 현문식의 서문지와 건물지 저장구덩이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단은 문지의 등성시설과 성내부의 건물지 · 저장구덩이 등에서 발견되는 백제토기를 

근거로 백제가 석성으로 초축하였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117) 

이천 설봉산성은 1998년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지표조사가 실시된 이래, 단국대학 

교 매장문화재 연구원에 의하여 4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성내에서는 ‘威通’ 銘

이 쓰인 벼루를 비롯하여 많은 신라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성내의 저장구덩이에서는 많은 

양의 백제토기가 출토되어 설봉산성 반월산성 등과 함께 한성백제기의 백제석축성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118) 

여주 파사성은 복원공사 도중 발굴의 펼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부터 기전문화재연구원 

에 의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성은 해발 230m인 파사산 정상을 둘러싸고 있는 

둘레 935m의 테외식 산성으로, 조선 선조때 수축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발굴조사 결과 

신라유물들과 함께 백제토기도 출토되었지만 119) 출토유물과 성벽의 구조를 고려하면 역시 

신라에 의하여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호암산성은 금천구 시흥동과 안양시 석수동의 경계를 이루는 호암산〈해발347m)에 축성된 

둘레 1,250m의 태외식 석축산성으로 1990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발굴조사가 실시 

되었다. 조사결과 성내에서는 우물지 2개소와 건물지가 조사되었으며 〈仍大內〉銘기와를 비 

롯하여 많은 양의 신라유물이 출토되어 7세기 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1 6) 임효제 외, 200<]‘ 『아차산성-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117) 박경식 외‘ 20(] L r이천 설봉산성 2차발굴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때장문화재연구소 

118) 박경식 외, 2002, 『이천 설성산성 P}발굴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119) 김아관, 2003, 『여주 파사성 발굴조사 약보( I ) 』 , 한국성곽연구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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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백제시기의 한산으로 비정되는 유적 중의 하나인 남한산성은 1999년부터 토지박물 

관에 의한 발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산성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행궁지 주 

변에서 백제의 주거유적이 확인되고 백제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유물의 양이 많지 않 

고, 질적인 측면에서 백제의 도읍지로 비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행궁과 성벽 주변에 

서 발견되는 신라토기외- 와적층을 이루며 출토되는 기와자료 등은 남한산성이 문무왕 12 

년(672)에 축성된 신라의 주장성(휠長뼈임을확증시켜 주고 있다. 120/ 

120) 심광주 와 2002. 『써핏t([JJ),):- 6찢빠쾌까따끼,ltJ, 한국토지공사토지박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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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절 주요유적 

1) 하남 이성산성(二聖山城) 

몽촌토성이 있는 올림픽공원의 북쪽에 접하여 있는 강동대로를 따라가면 하남시와 연결 

되는 도로와 만나게 되는데 이 도로를 따라 4km 정도 가면 우측에 춘궁저수지가 보이고 

죄측에 이성산성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등산로를 따라 300m 

정도 오르면 이성산성의 남벽을 관통하여 성내로 진입하게 된다. 

이성산성(사적 422호)은 하남시 춘궁동, 초일동, 광암동의 분기점이 되는 이성산 

(209.8m) 정상과 남동쪽 골짜기를 감싸안은 포곡식(包짝쿄)의 석축산성이다. 남쪽으로는 

춘궁동, 교산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항동 등 비교적 넓은 평야지역이 님-한산성에서 뻗어 

내려 온 금암산과 객산 등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검단산이 가로 

막고 있다 힌편 북쪽으로 한강유역의 넓은 지역을 조망할 수 있고 서쪽으로는 시야가 트 

여 있어 이차산 일대와 풍납토성 몽촌토성 일대가 넓게 조망된다. 

이성신-성은 백제 초기도읍지로 추정되어 1986년부터 한양대박물관에 의한 발굴조사가 

시작되었으며 , 현재 10차 발굴조사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다. 3차 발굴조사에서 이성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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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성으로 추정되었지만 그 동인의 빌-굴과정에서 백제성이나1211 고구려성으로서의 가능 

성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8차 발굴조사에서는 고구려 자와 목간이 출토되었다 

고 하여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의 대부분이 신라 유 

물이고 건물지유구나 축성의 빙-법을 고려할 때 이성산성은 6세기 중엽 축성되어 9세기 중 

엽까지 사용된 신라성이라는 것이 대세이다. 

이성산성의 총 둘레는 1,665m로서 삼국시대의 성곽 중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한다. 성벽 

은 해발 209.8m인 주봉을 중심으로 남쪽의 능선을 따라 축조하여 부정형의 사각형에 가 

까운 모양을 하고 있다. 성 내부는 경사가 완만하고 곳곳에 평탄지가 조성되어 규모에 비 

하여 가용면적이 매우 넓으며, 성 내부면적은 약 128,890m2이다. 성벽의 안쪽에는 5m 정 

도의 회곽도를 두어 병사들의 이동이 쉽도록 하였으며 성벽은 자연지형을 따라 굴곡을 이 

루도록 쌓았다. 성이 급격히 회절하는 부분에는 별도의 치를 설치하였는데 치의 길이는 

3.4m, 너비는 12.5m에 달하여 길이보다 너비가 넓게 축조하였다 성에는 북쪽, 서남쪽, 

동쪽, 남쪽에 문지로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 중 남문이 정문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최근 

조사에서 동문지가 확인되었는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하는 현문식(빨반l式)의 구조이 

며 문지의 바닥에는 수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성벽은 2차에 걸쳐서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성벽을 쌓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성 

벽이 무너지게 되자 l차성벽의 바깥쪽으로 대략 3.8m 지점에서 새로운 성벽을 덧붙여 쌓 

았다. 두 성벽은 쌓은 시점의 차이 때문에 축성방법의 차이를 보인다. 1차성벽은 비교적 옆 

으로 길쭉하고 덜 정교하게 다듬은 성돌로 퇴물림 쌓기를 하지 않고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았다 반면 2차성벽은 기단부를 조성한 후 바닥에 큰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표면과 모 

서리를 정교하게 다듬은 폭 30cm 내외인 옥수수알 모양의 성돌로 정교하게 쌓아올렸는 

데, 퇴물림쌓기를 하여 1차성벽에 비하여 성벽의 경사가 완만한 것이 특정이다. 

성내의 가장 중요한 시설인 집수시설로는 두 군데의 저수지가 확인되었으며, 남문지쪽의 

저수지는 2치-에 걸쳐서 축조되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A지구의 2치-저수지는 직사각형의 

121) 최몽룡‘ 20[]3, 「백제도성의 벤친괴 연구싱의 문제선」‘ 『백제도성의 띤찬파 떤구싱의 문제갱」 서정 1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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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하남이성산성 동문지(현문식이며 바닥에 수구가조성되어 있다) 

모양으로 쌓았는데, 물이 빠지지 않도록 뒷부분은 점토로 다지고 다듬은 돌로 정교하게 쌓 

았으며 크기는 16. 4m × 26.6m 정도이다. 

이성산성에서 발굴된 건물지는 9개소이며, 초석이 일부 노출되었거나 건물지가 확실한 

것을 포함하면 최소한 15개소 이상의 대형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면적은 

장방형 건물의 경우 대략 80∼90펑 정도이며 다각형 건물은 20∼30평 정도이다. 건물지 

중에는 8각, 9각, 12각 등 다각형 건물지가 많다는 것이 특정이며 , 그 중 동서로 대칭을 이 

루는 9각건물과 8각건물은 하늘에 제시를 지내는 천단(天t뿔과 사직단(社樓챔j으로 추정되 

기도한다.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대체로 6∼8세기 경의 신라토기류와 기와가 주종을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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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 하남이성산성 남벽의 계단식 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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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벼루도 여러 점이 있다. 저수지 내에서는 절제도끼와 쇠스랑, 무진년명 0-X.辰年짧) 

목간(木떼), 짚신, 목제인형, 바구니 , 팽이, 동물뼈를 갈아 민든 빗치개 등 매우 다양한 유 

물이 출토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도웅을 준다. 

이성산성에서는 다른 산성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대형건물이 확인되었 

다. 또한 2차에 걸친 대대적인 축성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 6세기 중엽 신라가 한강 하 

류지역을 장악하고 설치한 신주(新州)의 읍치성으로 축성되었다가, 이후 7세기 중엽 한산 

주의 읍치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목간에 쓰여진 명문을 고려할 때 이성산성 

은 남한성 또는 한성으로 불렸던 것으로 여겨진다. 

2) 양주 대모산성(大母山城) 

의정부 시가지를 지나 3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다가 의정부시청이 있는 곳에서 350번 국 

도를 따라 좌회전하여 3km 정도 가변 가업리 방향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 곳에 

서 가업리방향으로 lOOm 정도 가다가 남쪽으로 산길을 따라 200m 정도 올라가면 대모산 

성의 북문에 이르게 된다. 

양주 대모산성은 일명 양주산성(楊州山뼈이라고도 하며, 해발 212m인 대모산의 정상부 

를 에워싸고 있다. 이곳은 북서방향의 유일한 통행로인 광적면 일대를 굽어볼 수 있는 교 

통의 요지이자 3번 국도를 따라 의정부쪽으로 내려오는 적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 

지이다. 대모산성의 건너편에는 불곡산(460m)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데, 이 산에는 곳 

곳에 보루가 구축되어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고구려보루임이 확인되었다. 

대모산성이 신라의 대당(對康) 항쟁지인 매소성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 

여 1980년부터 문화재연구소에 의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1995년과 1998년 한림 

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산성의 둘레는 약 1.4km이며 성벽은 대부분 붕괴된 상태이나 북문지 좌우측과 동편 등 

3개소에 70∼80m 정도의 성벽이 잘 남이 있다. 성벽의 높이는 4∼5m이고 이-랫부분의 폭 

은 주변의 지세에 따라 가파른 남쪽은 6m, 완만한 북서쪽은 Sm쯤 된다. 성벽은 잘 다듬은 

할석으로 경사지게 들여쌓기 히였으며 성벽 히-딘-부 바깥쪽에는 보축성벽을 쌓아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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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양주 대모산성 북벽(처|성벽에 모축성벽을 높게 덧붙여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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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양주 대모산성 성벽 

을 높였다. 성벽 한 단의 높이는 12∼15cm 정도이며, 성벽의 폭은 아랫부분이 3m, 윗부분 

이 1.2m 정도이다. 

성문은 3개소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다락문이라고 하는 현문식(싼門式) 구조로서 일반적 

으로 이성산성 , 아차산성 , 충주산성이나 왕검성 등 신라성에서 주로 발견되는 양식이다. 

성내부에는 건물지로 추정되는 평지가 여러 곳이 있으며 지표에는 원형의 초석 여러 개가 

노출되어 있다. 5곳의 우물이 있었다고 하며 1980년대 초의 발굴 조사 때 군창지(軍會j止) 

가발견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건물지 내부와 추정 저장공, 문지 주변에서 출토되었는데 , 무기류 · 농기 

류 · 마구류 · 건물부재 일반생활용구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삼국시대의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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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백제, 신라계의 유물이 주류를 차지한다. 출토유물 중에는 덕부사(德部舍), 국(國), 부 

(富), 대부운사(大浮雲좋) 등의 명문 기와가 발굴되어 주목된다. 삼국시대 이후의 유물로는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의 유물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현재의 석축성벽은 삼국시대 신라에 의하여 쌓여 고려 · 조선시대에도 λf용된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북문지 북편의 넓은 대지에서 발견된 저장구덩이에서는 많은 백제계 토기 

가 출토되어 현재의 석축성이 축조되기 이전 이미 이 곳에 토루나 목책 등의 방어시설이 

있었음을말해준다. 

3) 남양주퇴모|산성 

퇴계원에서 43번 국도를 따라 5km 정도 가면 우측으로 퇴메마을로 진입하는 소로가 나 

옹다. 이 소로를 따라 올라가면 광전목장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에서 산 정상을 향하여 

500m 정도 올라가면 석축으로 된 퇴외산성에 이르게 된다. 

퇴외산(368.7m)은 북쪽으로 용암산(476.9m)과 수리봉(536.8m)을 연결하는 능선을 따 

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내려 퇴계원에까지 이르며 동서방향의 교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따라서 도치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만 해도 별내에서 의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광 

릉쪽으로 우회하거나 퇴계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용암산의 북쪽에는 천 

보산맥이 길게 가로막고 있어 3번 국도쪽으로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퇴 

외산성은 의정부에서 퇴계원으로 연결되는 43번 국도와 퇴계원에서 광릉방면으로 연결되 

는 37번 국도 양쪽을 모두 職댄lj할 수 있는 요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43번 국 

도의 서쪽에는 국사봉 보루가 위치해 있어 협공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퇴외산을 옛성산 또 

는 이성산이라고도 하는데 고구려의 을지문덕장군이 쌓았다는 말이 전한다. 

퇴외산성은 해발 370.2m인 퇴외산의 정상부와 남쪽의 363.6m 높이의 봉을 연결하고 

서쪽으로 산복을 감싸안으며 구축한 사모봉형의 석축산성이다. 형태는 남서쪽을 장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둘레는 625m이다. 성벽은 전체적으로 훼손되어 면석 

이 노출되어 있는 곳은 북서쪽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성벽 중 치가 1개소 있다. 북서쪽 

의 능선 모서리 부분의 암반 위에 성의 기단석축부가 폭 3.5m 정도 남아 있는데, 이곳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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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남양주 테외산성 성벽 

각형의 치가 있던 곳으로 그 규모는 돌출부의 폭이 8m, 길이가 4m 정도였음을 알 수 있 

다. 문지는 동문지와 서문지 2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문지는 정상부에서 60m 

정도 내려온 지점이며 이곳에 개구부가 있다. 서문지는 능선에서 동벽에서 서북쪽으로 

50m 지점에 있으며 역시 개구부가 있다. 

성내에는 정상부의 능선을 따라기며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평탄지가 몇 군데 

있고, 남쪽사면의 왼경사지에도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많은 양의 토기편과 와편이 발 

견된다. 

산성내에서는 많은 양의 기외편괴 토기편이 발견되고 있다. 토기편은 대체로 장경호와 

딘경호, 각병과 주름무늬병 등이 있는데, 특히 주름무늬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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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조문이 약 90% 정도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승문과 격자문도 발견된다. 이러한 유 

물 출토상황은 한강유역의 아차산성이나 호암산성에 비견될 수 있는 것으로, 이들보다는 

시기적으로 약간 늦다고 볼 때 대체로 통일신라 후기를 중심연대로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도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남양주 불암산성(佛岩山城) 

중계동에서 불암초등학교 앞을 지나 소로를 따라가면 학도암에 이르게 된다. 이 곳에서 

등산로를 따라 능선방향으로 올라간 후 북쪽으로 정상을 향히-여 오르디- 보면 돌무더기기-

흩어져 있는 불암산성의 남벽으로 오르게 된다. 

한북정맥이 양주지방에 이르러 주엽산을 이루고 그 남쪽으로 뻗은 여맥 하나가 수락산 

으로 이어지는데, 그 주능선을 따라 덕릉고개를 넘으면 불암산이 된다. 서쪽으로는 중랑천 

을 끼고 마들평야가 발달되었고 북한산괴- 마주하고 있다. 화강암으로 된 봉우리가 마치 송 

낙을 쓴 부처의 형상이라 하여 불암산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주봉(507m) 남쪽 

에는 높이 420m의 제2봉이 있디--

불암산성은 태꾀식의 석축산성으로 전체적인 평떤형태는 부등변의 5각형이니 4각형에 

가깝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221m이다. 성벽의 석축은 대부분 무너진 상태이나 남쪽과 동 

쪽의 일부 성벽은 면석이 남아 있다. 남쪽의 성벽은 7단의 석축에 높이 120cm 정도가 님­

아 있으며, 동쪽은 폭 15m 정도에 높이 1.5m 정도가 남아 있다. 성벽은 현재 7단 정도가 

남아 있으며, 퇴물림쌓기는 하지 않고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이- 올렸다. 

성돌은 대부분 화강암이며 할석을 장방향으로 다듬어 쌓았는데, 크기는 대략 너비 

45cm, 두께 20cm이며, 한층한층 정연하게 줄을 맞추어 쌓았다. 무너진 성돌 중 뒷채움돌 

은 너비나 두께에 비해 길이를 길게 하여 상호 물리도록 함으로써 성벽이 쉽게 붕괴되지 

않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돌 사이사이에는 약간의 쐐기돌이 사용되고 있다. 문지로 

추정되는 곳은 성벽이 남쪽능선과 만나는 지점인 현재 등산로가 형성된 부분으로 생각된 

다. 정상부에서 북동쪽의 아랫단 성벽 안쪽에는 직경 230cm 정도의 석축구조물이 있는 

데, 50∼70cm 크기의 할석이 원형을 이루며 쌓여 있다. 형태상으로는 우물과 같지만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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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남양주 불암산성 성벽 

한성격은알수없다. 

성 내부에는 직경 8m의 원형 구덩이가 있다. 구덩이의 현재 깊이는 40∼80cm 정도이며 

이 함몰부에 유독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으로 보아 구덩이를 파고 물이 새어나가지 못하 

도록 한 집수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부의 남쪽은 헬기장이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정상부의 펑탄한 곳과 경사면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무문토기류 

와 경질토기편이 함께 발견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122) 무문토기는 저부편으로 전체적인 크 

기는 알 수 없지만 점토에 굵은 석립이 많이 혼입되어 있으며 단면 원형의 점토대토기 구 

122) 심광주, 『九니~- rll짧j l二, 1 996, 387∼3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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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편도 발견된다. 그 외의 토기들은 대체로 회청색의 경질토기들인데 신라∼통일신라기 

의 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고려시대의 도기편도 발견되고 있다. 

축성기법이나 성내에서 발견되는 유물의 양상을 고려할 때 이 산성은 삼국시대에 신라에 

의하여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도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 

성의 축성 이전에도 이 곳에는 청동기시대부터 주거유적이나 간단한 방어시설이 이미 조 

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파주칠중성(七重城) 

적성에서 37번 국도를 타고 서북쪽으로 2km 정도 가면 고개를 넘어 서편으로 적성향교 

랫말이 보인다. 이 곳에서 향교쪽으로 들어가 향교 정문 앞을 지나 산길을 따라 200m 정 

도 오르면 칠중성의 동벽을 지나 성내부로 들어가게 된다. 

칠중성이 있는 중성산(149m)은 감악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어내린 줄기로서 , 북쪽으로 임 

진강변에 이르기까지 더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주윌리와 가월리를 포함한 임진강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곳은 문산 파주에서 전곡 연천으로 이어지는 37 

번 국도와 개성, 장단에서 의정부,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349번 지방도가 교차하는 교통 

의 요지이다. 특히 칠중성의 동북쪽 전방에 있는 가여울 또는 술탄이라 불리는 지점은 삼 

국시대부터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던 교통로이며 한국전쟁당시에도 중공군이 도하한 지점 

으로유명하다. 

삼국시대에 이 지역은 처음에는 백제에 속하여 난은별(꽃떼愚꺼lj)이라 했다가 고구려가 장 

악하고 난 이후 칠중성이라 하였으며 신라가 차지한 이후에도 칠중성현이라 부르다가 경 

덕왕 16년(757) 중성으로 고치고 내소군의 소속현으로 삼았다. 

r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삼국시대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투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최초의 전투 기록은 백제 온조왕 18년m. c. 1년)조로 말갈의 군대가 쳐 

들어오자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칠중하(七重河)에서 맞서 싸워 추장 소모를 사 

로잡아 마한에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땅속에 파묻어 죽였다고 한다. 다음은 신라 진평왕 

25년(603년) 8월, 고구려가 장군 고승으로 하여금 말갈과 군사를 합쳐 이 칠중성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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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칠중성 남벽(보축성벽이 보인다.) 

하게 하자 왕이 친히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이를 막기 위해 한수를 건너왔고, 성 안에서 북 

을 치고 고함을 질러 이에 호응하자 고승이 그 군사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물러 갔다. 

이어 선덕여왕 7년(638년) 10월 고구려가 신라 북쪽 변경의 칠중성을 침범하여 백성들이 

크게 놀라 산곡간으로 대피하느라 소란하자 왕이 대장군 알천에게 명하여 민심을 안정시 

켰으며, 11월에 군사를 거느리고 칠중성 밖에서 씨-워 이를 격파하여 승리하였다. 

태종무열왕 7년(660년) 11월 1일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하여 군주를 비롯한 필부(따夫) 

가 적을 막다가 전사하였다. 삼국통일 후 신라와 당0활)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자 문무왕 14 

년(674년) 당장(層將) 유인궤가 거란 말갈과 더불어 칠중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다음해 2 

월 당나라는 신라가 고구려의 부흥군을 받이들이고 백제 옛 땅에 웅거한다 하여 유인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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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를 이끌고 이 성을 공격한 뒤 돌아갔으며 9월에 당병이 거란 · 말갈병과 함께 쳐들어 

와서 이 성을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는데 이 때 소수 유동이 전사하였다. 

칠중성은 2001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 의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석축성임 

이 밝혀지게 되었다. 123) 

칠중성은 해발 147.7m의 중성산에서 북쪽으로 8부능선을 휘돌아 남쪽으로 능선의 정상 

부를 따라내려오다가 동쪽부분에는 작은 계곡을 감싸안고 있어 전체적인 형태는 북동∼남 

서햄 장축으로 하는 포곡형의 석축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의 전체 둘레는 대략 603m 

이다. 현재 체성벽이 노출되어 있는 곳을 살펴보면 치석된 할석을 사용하여 줄을 맞추어 

정연하게 축조하였으며, 경사가 급한 곳은 성벽의 기저부 바깥쪽으로 보축시설을 하여 성 

벽을 보강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성벽의 안쪽에는 많은 군용 참호가 파여 있으며, 참호의 벽면에서 많은 양의 와편과 토기 

편이 출토되고 있다. 와편 중 수키와는 아미성이나 이성산성에서 출토되는 것과 같은 유형 

의 당초무늬기와가 특징적이며 암키와편에는 사격자문 집선문 승석문 등 다양한 문양이 

발견되는데, 고구려와편의 특정을 보이는 것도 있다. 토기편은 대략 완이나 합을 비롯해 

신라계의 유물이 주로 발견되는데 이것은 대략 신라 진평왕 25년(603년) 칠중성의 전투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확보한 이후 오래지 않은 시점에 칠중성 

지역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반면 칠중성에서는 백제계의 유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일대가 백제의 영역 

이었을 때에는 이 곳에 방어시설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소규모의 성이 구축되었기 때문일 젓 

이다. 고구려가 장악한 이후 정상부를 중심으로 보루형태의 방어시설이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라가 이 곳을 장악한 이후 현재 남아 있는 것과 같은 규모의 석축성을 구축하였을 것 

으로추정된다. 특히 이 성은삼국중신라에 의해 가장중요하게 사용된 것으로보이는데, 신라 

로서는칠중성이 임진강수계를방어하는데 결코양보할수없는중요한전략적 거점이었기 때 

문일 것이다. 칠중성은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 3만여 명이 인해전술로 밀려 내려올 때 영국군 1 

123) 박경식외, 2001. 『파주 칠중성 지표조사 보고서』. 단국대혁교 매정문화재연구소 · 피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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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대대가 3일동안버려낸전적지로도잘알려져 있다. 

6) 연천 수칠성(水鐵城) 

의정부에서 3번 국도를 따라 동두천방면으로 가다가 덕정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56번 

국도를 따라 5km 정도 가면 368번 지방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지방도를 따라 봉암저수 

지와 간파리를 지나면 도로 우측으로 우뚝 솟은 산이 있다. 이 산의 정상부에 수절성이 자 

리잡고 있다. 서쪽방면은 급경사로 인하여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와촌과 양원리 마을 쪽으 

로 우회하여 능선을 따라올라가면 쉽게 접근할수 있다. 

수철성은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해발 397m 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589m인 

마차산의 산록이 남북으로 길게 발달하면서 서쪽으로 감악산 산록사이에 협곡을 형성하고 

북단에 돌출된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마차산과 감악산 사이의 협곡을 따라 형성 

된 도로는 양주지역에서 적성이나 연천빙면으로 가는 주요한 교통로가 되었다. 수철성은 

이 교통로를 감제(H敢制)하기 위하여 축성한 것으로 보인다. 

수철성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전설은 일반적인 축성설화와 유사하다. 미-을주민들은 수철 

성을 할아비성, 마주보고 있는 아미성은 할미성이라 부른다. 옛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성 

쌓기 내기를 하여 동시에 각자 성을 쌓기 시작하였는데 할미가 먼저 성쌓기를 끝마쳤다. 

이에 할미가 돌을 치마에 가득 담고 할아비를 지원하러 출발하였다. 그런데 할미가 돌을 

갖고 가는 도중에 할아비가 ‘성을 다 쌓았으니 돌이 펼요 없다’ 하자 할미는 돌을 중간에 

버렸는데 그것이 큰돌무더기가되어 지금도남아있다고한다. 

수칠성이 있는 해발 397m 봉은 정상부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성은 이 평탄한 정 

상부의 외곽을 돌이-가면서 쌓은 전형적인 태외식 석축산성이다.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북 

동∼남서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타원형이다. 산성의 전체 둘레는 250m 정도이며 동남쪽에 

는 70m 가량의 성벽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현존하는 성벽의 가장 높은 곳은 

4m 정도이다. 반면 북서쪽부분은 성벽이 대부분 무너진 상태여서 면석이 남아 있는 부분 

은 없다. 수칠성의 동북쪽 회절하는 부분은 마치 치성을 쌓듯이 돌출시켜 둥글게 쌓았는 

데, 1.8m 정도의 큰 자연석을 기단석으로 하여 그 위에 납작한 할석으로 정교하게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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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전 수칠성 성벽 

현재 남이- 있는 부분은 22단 정도이다. 

성 내부는 평탄하고 곳곳에 참호가 구축되어 있으며, 남쪽 정상부에는 단이 지면서 돌출 

되어 있어 당초 징대 등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헬기장이 조성되어 있 

다. 성내에서 기와편은 전혀 수습되지 않으며 토기편 중에는 회색과 회청색의 경질토기류 

가 많고 원권문이 찍혀 있는 인회문토기 뚜껑과 고배대각, 완 등 신라토기들이 주류를 이 

루고 있다. 수철성은 전형적인 삼국시대의 축성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둘레는 300m기­

안 되는 소규모의 성으로 칠중성의 보조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I'r 



7) 포천 반월산성(半月山城) 

포천읍내에서 포천천을 건너 58번 지방도를 따라 2km 정도 가면 구읍리에 이르게 된다. 

이 곳에서 북쪽으로 산길을 따라 500m 정도 올라가면 반월산성의 남벽을 통하여 성 내부 

로들어가게된다. 

성의 형태가 마치 반달과 같다고 해서 반월산성이라고 부른다. 반월산성(사적403호)이 

남아 있는 곳은 동쪽과 서쪽이 험준한 산맥으로 차단되고 그 사이에 고교천이 남에서 북 

으로 흘러가며 형성된 좁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서울에서 철원을 거쳐 

함흥으로 가는 관북로가 여기를 통과하던 교통의 요충지였다. 

반월산성은 1994년 강남대학교에 의해 지표조사가 실시된 이후 단국대학교박물관에 의 

하여 5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반월산성은 둘레가 1,080m이고 성벽의 높이는 4∼5m 정도로서 삼국시대의 성 중에서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한다. 성돌은 대부분 주변에서 채석한 것으로 보이는 화강암으로, 폭 

40cm 내외에 두께 20cm 정도이며 잘 다듬어져 있다. 성벽은 정상부에 가까운 산의 경사 

면을 ‘L ’ 자 형태로 파내고 한쪽면만을 쌓아올리는 편축식(片榮式)으로 쌓았으며 , 기저부 

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2∼6cm 정도씩 안쪽으로 들여 쌓아 성벽의 안정성을 꾀하였다. 

성벽 안쪽에는 7∼8m 정도 폭의 회곽도넷띄郭道)를 만들어 병력의 신속한 이동과 배치가 

가능하도록하였다. 

문터는 2군데가 확인되었다. 남문터는 남벽에서 서쪽으로 굽어지는 지점에 설치되었는 

데, 이 곳이 반월산성의 주출입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터의 폭은 2.64m이고 길이는 

llm 정도이다. 북문터는 북벽의 평탄대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구조는 평거식이며, 규모 

는 폭이 1. 48m이고 길이가 7.5m이다.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성벽을 돌출시켜 쌓은 치성 0;fU때은 남치성, 서치 

성, 북서치성, 동치성 등 모두 4개소가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헬기장 주변과 망대지 뒷편, 

현재 성내로 진입하는 출입구 부분 등 6개지역에 걸쳐서 확인되었다. 장대지는 2개소가 있 

으며, 우물지도 2개소가 확인되었다. 우물은 원형으로 돌을 쌓아서 만들었으며, 직경은 

1. 7m 정도이고 6∼7단 정도의 석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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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포천 반월산성 남벽 (보축성벽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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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신-성에서는 기와 및 토기편 외에도 석기류와 철기류 등 귀중한 유물이 많이 출토되 

었다. 특히 1995년 발굴조사시에 출토된 〈마홀수해공구단(馬忽受폐空口뿔)〉명 기와는 고 

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기되고 있다. 마홀(馬忽)은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령하 

고 설치했던 군명인데 암키와에 양각으로 돌출시켜 글지를 찍었다. 토기류로는 무문토기 

편부터 백제토기로 추정되는 원저호들과 통일신라대의 완괴- 대부완, 단경호류 등 긴 시간 

대에 걸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그 외의 유물로는 철제 초두(앉 · | )와 철낫, 철제 

도끼, 칠촉(鐵앓상 등이 있다. 

지금끼지의 조사결과 반월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성되어 통일신라시기까지 사용되다기- 고 

려시대에는 폐성이 되었으며 조선시대 광해군 10년 후금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개축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반월산성의 중심 연대는 대략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 

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산성은 백제에 의하여 석성으로 축성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 

지만 이직 단언을 내리기에는 증빙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8) 포천 성동리산성(城洞里山城) 

포천에서 47번 국도를 타고 철원방향으로 가다가 38선 휴게소를 지나면 전곡방면에서 

오는 37번 국도와 만나는 신장삼거리기- 있는데 이 곳에서 동북쪽으로 lkm 정도 가면 도 

로 서편 해발 180m의 구릉에 산성이 있다. 이 곳은 포천에서 철원방면의 남북교통로와 전 

곡에서 이동방면의 동서교통로가 교차하는 육상교통뿐만 아니라 영평천이 남서방향으로 

흘러 포천천과 만나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수운을 감제(n敢야lj)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이 

다. 주변지형은 동쪽으로 관음산(733m), 관모봉(585m), 북쪽으로 불무산(663m), 서쪽으 

로 보징-산(555m), 종자산(642m)이 솟아 있고, 남쪽으로는 영평천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다. 

이성은 궁예가 축성했다는 전설이 전하는데‘ 918년 왕-건의 군대에 쫓기던 궁예가 한 때 

이 곳에 웅거하였으며 백성과 군시를 동원하여 한탄강에서 돌을 날라다 성을 급조하였다 

고 한다. 또한 이 성은 산 능선상에 조선 순조의 세자 익종(짧宗)의 태를 안치하면서 태봉 

산성이읍환山뼈으로도 불리웠다고 한다. 



〈그림 17> 포천 성동리산성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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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리산성은 태외식의 석축산성으로 산성의 평면 형태는 동서로 긴 사다리꼴 모양이며, 

성벽의 둘레는 401.9m이다. 성벽은 8∼9부 능선상인 해발 157m 정도의 높이에 축조하였 

으며 평지와의 비고는 lOOm 정도이다. 성내부의 면적은 10, 775m2(3,259평)이고 동서길이 

142m, 남북길이 84m이다. 124) 

성벽은 38 × 26cm, 50 × 29cm 정도인 화강암 성돌을 수평을 유지하면서 고르게 쌓아올 

렸고, 틈새에는 쐐기돌을 박아 고정하였다. 성벽 외측면의 돌은 가공석과 할석의 자름면을 

이용하여 성돌의 틈이 보이지 않도록 틈과 모를 맞추어 정교하게 쌓아 올렸다. 현재 20∼ 

21단의 석축이 남아 있으며, 성벽의 높이는 5.5m 정도이다. 

문지는 남쪽 계곡부를 막아 축조한 남벽의 서측편에서 1개소가 확인된다. 펑면은 어긋문 

양식을 하고 있으며 규모는 상단너비 5m, 하단너비 2∼3m이며, 바닥부에서 상면까지의 

높이는 5∼7m 정도이다. 양측벽의 변석들은 모두 결실되고 뒷채움석들만 남아 있다. 

현재 치성이 확인되는 구간은 북동회절부로서 규모는 체성에서 4m 정도 돌출하여 있고, 

너비 3.2m, 높이 2.2m 내외이다. 현무암을 사용하여 쌓았으며 치성의 성돌은 폭 60cm, 

두께 30cm 정도이다. 성내에서 건물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우물지를 중심으로 상단대지에 

2개소, 중단대지에 l개소 등 모두 3개소 정도이다. 하단대지는 현재 군사시설물로 인해 파 

괴가 심한편이다. 그외에 성내에 우물지가 1개소 있으며, 남벽의 중간부에 수구가 있다 .. 

산성의 내부에서는 각종 토기편과 기와편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기와편 

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는 이 산성의 축조 연대와 활용시기를 살피는 데 중요한 단서 

를 제공해 주고 있다. 토기편은 소량이기는 하지만 인화문토기편과 완, 호와 같이 통일신 

라 토기의 특징을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성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 

까지 주로 사용되었으며, 고려시대 이후에는 폐성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9) 여주 파사성(婆씁城) 

여주에서 이포대교를 건너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37번 국도를 따라 

124)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군의 역사와 문호}유적』. 1998. 

백종오 · 현남주, 『떠川 ~&II페맺111냈-*ii”한삐4상써i\'i'.IH1,,1;.』 ‘ 서〔腦펴hi/物11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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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여주 파사성 성벽(보축성벽이 보인다) 

300m 정도 지나면 석재가공공장이 나옹다. 그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산길을 올라가면 파사 

성의 동문을 통하여 성내로 진입할 수 있다. 

파사성은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와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의 경계에 있는 파사산 

(230.Sm) 정상에서 동남쪽 곡부를 둘러싸고 있는 포곡형의 석축산성이다. 파사성의 서쪽 

으로는 남한강이 흐르고 현재 이포대교가 놓여 있다 이포는 남한강 수로의 중요한 포구였 

으며 여울을 이루고 있어 쉽게 도하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주변지역은 모두 해발 30∼ 

40m의 낮은 평지여서 넓은 지역이 조망되며 서쪽으로 한강에 연하여 37번 국도가 지나 

고 있어 교통로를 장악하기 매우 유리한 지점이다. 파사성에서 남쪽 4km 정도 되는 지점 

에는 여주 보통리 고분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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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전체 둘례는 943m이고 내부 면적은 1만 2천 평 정도이다. 성벽은 비교적 정연하게 

쌓았는데 삼국시대에 축성된 부분과 조선시대에 개축된 부분이 구분될 정도로 축성기법에 

차이가 있다 심-국시대 축성부분은 바른층쌓기로 아랫돌과 윗돌이 정연히-게 맞물리도록 

쌓았지만, 조선시대에 개축한 부분은 축성상태가 조잡하고 각층이 흐트러져 있으며 상당 

부분 붕괴된 싱태이다. 북쪽은 특히 성벽의 진-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높이 5∼6m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축성방법은 대체로 편축하였으나 북쪽성벽은 협축하였는데, 상부의 폭은 

520cm이다. 

성내의 시설로는 동문과 남문 등 2개의 성문과 배수구, 우물지, 건물지 등이 있다. 남서쪽 

해발 170m 지점에 만들어진 남문은 폭이 4.7m 정도이며 좌우에는 높이 120cm, 상부폭 

40cm 크기의 화강암제 팔각형 고주초석이 남아 있다. 동문은 파사산 정상부에서 남서쪽으 

로 약 lOOm 떨어진 지점에 있다. 동문의 폭은 4.6m 정도이며 외곽으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기자 형의 옹성(經과m이 구축되어 있다. 성내의 물을 밖으로 배출시거기 위한 수구는 

남문에서 동쪽으로 약 lO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성벽이 무너져 현재 덮개돌 2개만이 남아 

있다. 장기간 많은 병력이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많은 앙의 물이 펼요한데, 다른 성에 비 

해 성내에 물이 부족한 것이 흠이다. 유일한 우물지는 성내의 중간부분 해발 200m 정도에 

있다. 원형으로 축조된 우물은 둘레가 직경 3.2m, 현재의 갚이는 3.4m이다. 그 외에 성내 

부 남사면을 따라가며 곳곳에 건물터기- 빌견되며 많은 양의 기와편이 수습되고 있다. 125’ 

1 이고양행주산성(幸州山城) 

행주대교를 건너자마자 행주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길을 따라가면 행주산성 주차장에 

이른다. 이 곳에서 정상부까지 포장된 도로를 따라 오르면 행주대칩비가 있는 성의 중심부 

에이르게된다. 

행주산성(사적 제56호)은 1990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성벽 

의 구조와 성격이 확인되었다. 126) 행주산성은 고양시 덕양구 지도동 행주내리의 해발 

125)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야주 파사성지 l차발굴조시 지도위원회의 자료집」 

126) 임효재 · 최종넥, 199 1. r 、H·H 1 l1싸-정비꽉원을 위한 토성지 시굴조사보고서J, 서쓸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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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m의 덕양산 정상을 중심으로 하여 해발 70∼100m에 이르는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있는 포곡식의 토축 산성으로, 전체 둘레는 1km 정도이다. 유적의 남쪽은 한강에 연하여 

있고, 동남쪽으로는 창릉천이 감싸고 돌아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어 자연적인 해자의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산성의 동남쪽과 남쪽 일대는 자연경사가 매우 급하여 자연적인 요새로서 

의지형을갖추고있다. 

산성은 산 정상부를 에워싼 소규모의 내성과 북쪽으로 전개된 작은 골짜기를 에워싼 외 

성의 이중 구조를 하고 있다. 정확한 축성연대는 알 수 없으나 강안의 험한 절벽을 이용하 

고, 동북서로 전개된 넓은 평야를 포용하고 있는 것은 삼국시대 초기의 산성형식과 부합된 

다. 행주산성은 왕봉현의 현치지로 추정되며 나당전쟁시 많은 당병이 수장된 왕봉하는 아 

마도 이 행주산성 부근의 한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성벽이 확인되는 곳은 산 정상부와 동남쪽 사변과 외성부의 동북쪽 성벽일 뿐이며, 

서쪽 방면은 내성은 확인되나 외성 성벽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성벽은 내성의 경우 

정상부를 깎아내어 다듬은 뒤에 둘레 250m 정도의 토루를 형성하고 있다. 

외성은 정상에서 동북쪽의 산등성이쪽에 자취가 남아 있다. 성벽의 축조방법은 암반생토 

층을 정리한 후 성 내부쪽에 2단의 기초석열을 배치하고, 목주를 이용하여 그 인쪽에 판축 

하였다. 판축은 5∼10cm 정도 두께로 점토와 마사토를 번갈이- 가며 교대로 다졌다. 외벽 

기저부의 판축경계면에 지름 20cm 가량의 기둥구멍이 5∼10cm 갚이로 4개 정도 남아 있 

다. 깊이는 굴토과정에서 상부가 유실된 것을 감안하면 70cm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덩이는 일정한 배열을 보이지 않으나 판축 기저부경계면에 있고 구멍의 방향도 거의 수 

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판축과정에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세운 영정주(永定柱)의 흔 

적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성벽기저부에 석렬을 배치하고 판축을 하는 사례는 평택의 비파 

산성과 천안 목천토성을 비롯하여 직산 사산성 , 견학리토성, 신금성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성내에서는 삼국시대의 방형 투공이 있는 단각고배류와 완형토기, 인화문토기편 등이 발 

견되며, 동이류와 병 등 일반적으로 통일기 토기라고 분류되는 토기들이 발견되고 있다. 

기와의 경우도 격자문와나 선조문와 등 통일신라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와편뿐만 아니라 

어골문이나 복합문 외편도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일부 사용되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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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보인다. 

11) 고양 고봉산성(高훌山城) 

일산시내에서 중산쪽으로 가다가 일산교를 지나서 첫 번째 만나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왼쪽에 높은 산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 곳이 바로 고봉산이다. 현재 산정상까지 포장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정상에는 군부대의 통신탑이 높게 세워져 있어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산정상 동쪽 해발 140m 지점에는 만경사가 있고 서쪽에는 영천사가 있다. 

고봉산성은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 중동의 고봉산(208 . 8m)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고봉 

산은 고양의 주산으로서 해발고도는 높지 않지만 평야지대에 우뚝 솟아 주변 일대를 잘 조 

망할 수 있다, 고봉산성은 이 산의 정상부에 축조한 태외식의 석축산성으로서, 산성을 축 

조할 때 삼태기로 운반하였다 하여 태미산성이라고도 한다. 

고봉산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 안장왕(519∼531)과 한씨 미녀의 전설이 전해오는 

곳으로, 한씨 미녀가 고구려군에 연락하기 위해 봉회불을 밝혔다는 산이 바로 이 고봉산이 

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이 산성은 산성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봉화대로 활용되었는데, 내지 

봉수 제4거의 직봉으로서 서쪽에서 교하 검단산 봉수를 받아 동쪽 봉현봉수로 이어주는 

역할을하였다. 

고봉산성내에는 현재 군사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정 

상부에 대한 조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만 정상부를 돌아가며 쳐 놓은 담장외곽까지 

는 접근이 가능하여 절망 안으로 살펴본 결과, 정상부의 북동쪽 막사 앞에 길이 3m, 높이 

2m 정도의 석축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축은 치석된 돌을 줄을 맞추어 정연하게 쌓 

아 올라간 것으로, 삼국시대 성곽의 특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른 부분은 군사시설을 설 

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탄화된 정상부의 둘레는 150m 정 

도이며, 정상부에 연결되는 부분은 급사면을 이루고 있다. 특히 북사변의 능선으로 연결되 

는 지점에는 30∼40cm 크기의 성돌이 쌓여 있다. 

현재 유물이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곳은 성 외곽 서남쪽 사면으로 정상부에서 30m 정도 

거리의 완경사면이다. 이 곳에서는 군용참호가 설치되면서 형성된 양단면과 참호구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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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파여 쌓인 흙더미 속에서 다량의 토기편과 와편이 발견되고 있다. 이 곳에서 발견되 

는 토기편은 굽이 낮고 1단의 투창이 있는 단각고배에서 무개완, 유개완 호 등 신라계의 유 

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고배 뚜껑 중에는 신라 통일기 토기 중에서도 제작시기가 상 

당히 올라가는 삼각집선문과 원문이 그려진 인화문토기가 있고, 대각부가 낮아지기는 했 

지만 상당부분 잔존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성은 하남시에 있는 이성산성과 거의 같은 시기 

에 초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와편은 선조문이 주류를 이루나, 간혹 격자문과 승문 

도 있다. 특히 기와편 중에는 ‘高’ 자명의 수키와 한 점이 발견되어 고봉산성 또는 고봉현 

의 치지로서의 기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12) 용인할미성 

노고성은 용인시 구성면과 포곡면의 경계에 걸쳐 있는 해발 349.3m의 산 위에 있다. 백 

현이라 불리는 이 산은 남한산의 산줄기가 봉우리와 고개를 번갈아 이루며 남하하여 석성 

산으로 높아지는 마지막 봉우리이다. 이 산은 가파른 경사면이 있으나 아주 험준한 산은 

아니며, 도로변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남쪽 성벽까지의 비고는 80m 정도이다. 이 곳은 남 

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탄천과 경안천의 상류인 동시에 신갈천의 상류를 이루는 지형 

상의 요충이며 교통의 요지이다 지금도 성 남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성으 

로 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마성 톨게이트 입구 부근에서 능선을 따라 올라가거나, 향린 

동산 외곽도로에서 능선을 따라 접근하는 것이다. 

노고성은 현재 석축의 성벽이 대부분 붕괴된 상태로 남아 있다. 성의 가장 높은 위치는 

북쪽이고, 남향한 경사면을 포용하면서 산비탈을 따라 성벽이 내려가 남쪽의 평탄한 곳에 

서 끝나고 있다. 성의 평면형태는 남북을 장축으로 하는 장타원형이며, 형태상으로 태외식 

에 속하지만 사모형(料‘唱形)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660m 정도이며 성 내부에는 북쪽의 높은 위치와 남쪽의 낮은 위치 

사이에 별도의 석축이 있어서 이 부분의 길이가 180m가 된다 결국 성의 내부가 남북으로 

구분되어 마치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된 느낌을 준다. 성벽의 안쪽을 따라 내환도(內環道) 

가 있으며 군데군데 아직도 외벽이 잘 남아 있는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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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혔효 
〈그림 19> 용인 할미성 성벽 

성돌은 화강암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아랫부분 성돌과 윗부분 성돌의 크기차는 거의 보 

이지 않는다. 성돌의 크기는 너비 40∼60cm, 두께 20cm 내외이며 퇴물림쌓기를 하지 않 

고 자연경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쐐기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도 특정 중 하나 

이다. 성돌의 두께를 기준으로 할 때 성돌의 너비는 1:1.9∼1:3 정도이며, 1:5 이상의 것들 

도 관측된다. 이는 삼국시대 성돌의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벽 중 특히 서측의 성벽은 외벽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으나 치성, 혹은 곡성의 흔 

적은 없다. 성의 안팎을 드나드는 소로는 북쪽의 능선정싱-에서 능선을 따라 오르내리는 곳 

이 두 곳이고, 남쪽의 계곡을 따라 드나드는 곳이 두 곳이다. 안팎의 높이차가 너무 커서 

이 곳에 문이 있었다면 아미-도 현문(愁門)의 형식을 취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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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에서 와편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토기편만 약간 수습되었다. 발견된 토기편들은 

대부분 호형토기의 동체부편으로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지만 회청색 경질이나 회색을 

띠고 있으며, 표변에는 선조문이 조밀하게 티-날되어 있다. 대체로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시대에 걸쳐 사용된 유물들로 추정된다. 

이처럼 소봉의 정상부에 태외식으로 축성된 석축성들은 불곡산과 천보산 일대에서도 많 

이 보이고 있으며, 성내에서 수습되는 유물들의 양싱도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고성 

역시 신라가 영토를 확장하는 괴정에서 축성한 성이라고 생각된다 노고성은 자연붕괴에 의 

해 성벽의 대부분이 무너진 상태이나 서벽의 일부는 외벽이 님아 있다. 성내외에는 잡목이 

우거져 있어 성을 관측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성은 규모기-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지만 

용인지역에 남아 있는 몇 안되는 심국시대의 성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3) 이천 설봉산성(雪峰山城) 

설봉산성은 관고리성지(官庫많城±JI-) 또는 무안산성이라고도 불리며, 해발 394.3m인 설 

봉산의 정상부에 구축된 테외식의 석축산성이다 설봉산은 불경에 나오는 설산 · 부악과 

같다 하여 설봉 · 부이-악이라 하며, 그 산세가 학이 날개를 편 모습과 흡사하다 하여 무 

학 · 부학이라고도 한다 주봉에는 설봉산성이 있고 산줄기의 북서쪽과 북동쪽 봉우리에 

도 작은 규모의 보루가 있다. 설봉산성은 관고동의 일명 기치미고개에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중일리에 이르는 신줄기의 연봉에 위치히고 있어 북쪽과 남쪽은 물론 주변지역을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산성의 전체 둘레는 l,079m 이고 성내의 면적은 85,880m2으로서 심국시대의 성 중에는 비교 

적 큰 규모에 속히는 산성이다. 성벽의 높이는 3∼4m 정도이며 전면을 디듬은 화깅맘 성돌을 

이용하여 바른층 쌓기를 하였고 쐐기돌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성분은 어긋문 형태로 된 서 

문과 북문 · 동문이 있으며, 성벽에 접근히는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돌출시킨 치성은 4개기 확 

인되고 있다. 장대는 성내에서 가장 높고 지휘 관측이 용이한 칼바위 부근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노출된 건물의 규모는정면 5칸, 측띤 2칸정도이다. 우물은동문지 뒤편 평탄지 

에 1개소가 있으며, 수구는 북쪽괴-동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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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이천 설몽산성 성벽 

단국대학교에 의한 발굴조사 결과 정상부인 칼바위부근의 토광과 서문지 하부에서 백제 

토기가 다수 출토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백제토기들은 백제왕도로 추정되는 몽촌토성이 

나 풍납토성에서 출토되는 고배와 같은 유형의 것으로서 설봉산성이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 

의 석성일 가능성에 대한 견해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반면 동문지 상단 및 성내전역 

에서는 단각고배류와 인화문토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함통C$x通) 6년(865년) 명의 벼루가 

출토되어 이 산성이 삼국시대에 축성되어 9세기 중엽까지도 사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부성은 규모가 각각 532m와 362m인 석축성으로서 성내에 건물지와 치성 · 문지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삼국∼통일신라기의 기와 토기 ·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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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김포 수안산성(守安山城) 

김포시내를 지나 통진방향으로 48번 국도를 따라가다가 양촌 방향으로 352번 지방도를 

타고 6km 정도 가면 우측에 대꽂중학교가 보이고 4거리가 나타난다. 이 곳에서 좌회전하 

여 lkm 정도 가면 수안산성 표지판이 보인다. 표지판 앞에서 좌회전하여 마을길을 따라 

700m 정도 올라가면 수안산성 남벽을 관통하여 성내에 이르게 된다. 

이 성은 경기도 김포군 대꽂면 율생리의 해발 146.Sm인 수안산의 정상부에 축조된 태외 

식의 석축산성으로, 동∼서 방향을 장축방향으로 하는 장타원형이다. 성내에는 수안산봉수 

가 있었다 이 봉4닥는 남쪽으로는 김포현 백석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강화부 대모성산과 응 

하였다. 

수안산성은 1995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지표조사가 실시되었고, 2003년 발굴 

조사가 실시되어 성벽과 봉수터 및 성내의 건물지에 대한 구조가 밝혀지게 되었다. 127) 

성벽의 전체 둘레는 685m이며 성내부의 면적은 3천 평 정도이다. 성벽과 내부는 1985 

년까지 군 부대가 주둔하며 참호와 군사용 기지를 설치하면서 많은 부분이 인위적으로 파 

괴된 상태이지만, 남벽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성벽이 잘 남아 있는 부분을 보면 성벽의 

높이는 2∼3m 정도이다. 성벽은 크기가 일정치 않은 장방형의 할석으로 바른층쌓기를 하 

였는데, 들여쌓기를 하지 않아 수직에 가까운 모습이며 현재 10단 정도가 남아 있다. 

성내의 건물지는 현재 4곳이 남아 있는데 주변에서 많은 양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성 

내에서 우물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약수터가 있고, 수안산에 

서 발원하는 하천이 3개나 되는 만큼 수원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봉 

수대지는 비교적 뚜렷한 흔적을 알 수 있지만 공동묘지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많이 교란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삼국시대의 토기편과 와편이 주류를 이룬다. 토기편은 단각 

고배류와 인화문토기 합 · 완 등이 주류를 이루며, 단경호와 시루 등도 발견된다. 기와류는 

격자문, 어골문, 선문, 복합문의 순으로 수습되는데 대체로 신라∼통일신라시대의 유물들 

127) 김병모 김아관, 1995. 『겐갓1 1 1城 지표조사보고서』. 김포군 · 한양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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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류를 이루고있다 

현재 빌켠되는 유물이나 축성방법으로 보이- 이 성은 신라 진흥왕대 한강하류 지역을 장 

악하고 축성한 성이라고 판단되며 통일신리-기까지 서해안 지역을 방어히-는 중요한 성으 

로 기능했다고추정된디. 

15) 화성 당성(居城) 

서해안고속도로 비봉 IC를 빠져나와 남양쪽으로 306번 지방도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송산에 이르게 된다, 이 곳에서 좌회전하。1 309번 지방도를 타고 대부도 가는 길을 따라 

3km 정도 가면 굴고개를 지나 지촌발에 이른다. 이 곳에서 우회전하여 산길로 500m 정 

도 올라기 면 당성의 남벽을 관통하여 성내에 이르게 된다. 

회-성군 서신띤 상인리 님-양반도의 서신 · 송신- - 미-도변의 정계가 교차되는 중심부 기-까 

이에 위치한 해발 165. 7m인 구봉산Uu않l」|) 정상부외- 동향한 계곡 및 서남쪽 능선에 성벽 

이 구축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북서쪽으로 화량진성, 북쪽으로 해운산봉수, 서남쪽으로 염 

불산봉수, 님쪽으로는 백곡리산성, 청명산성 등 넓은 지역이 조망된다. 

이 지역은 처음 백제의 영역이었다가 한 때 고구려의 영토로 당성군u흙±Ji렀t~)이라 하였으 

며, 신라(新歸)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지- 딩항성댐퍼뼈이라 히고 서해 바다를 건너 중 

국과 교통하는 출입구의 역할을 하던 곳이다. 신라 하대(下代)에는 당성진댐f成鎭)을 설치 

히-였으며 신라의 왕도에서 싱-주와심년산성을 거쳐 이 곳에 이르는 길을 당은포로맴r핑、浦 

路)라하였다. 

당성은 1998년과 2000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성벽의 구조 

가 획인되었다. 1 ~8J 

성벽은 축성시기를 달리하는 2중의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먼저 축성된 성 

벽은 구봉산의 정싱부에서 봉화산으로 뻗는 남서능션을 따리 태외식으로 축조된 삼국시대 

성벽이다 둘레는 363m이며 외벽높이는 4∼5m이고 상면에는 2∼3 5m의 회곽도가 조 

128) 배기동 · 빅성 흐l 200 1. 『씨j싸‘-2차 벨란조사파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 회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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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호}성 당성 성벽 단면(기단부는 석축을 하고 윗부문은 흙을 다져서 쌓았다 ) 

성되어 있다 최근의 발굴조사에서는 북쪽에서 동쪽으로 꺾어지는 부분이 확인되었는데‘ 

장방형의 화강편마암 성돌로 쌓아올렸으며 기단외면에 보축을 하여 성벽의 안정성을 도모 

하였다. 성내에서는 단각고배류와 토기 등 6∼8세기대의 유물들이 주로 출토되었다. 

두 번째 성벽은 이 성벽의 중간부를 관통하며 구몽산 동북쪽 능선을 따라가다가 동남방 

향의 산복부를 감싸안은 장방형의 포곡식 성벽이다. 지금까지 이 성벽이 내성으로 알려져 

왔으나 발굴조사 결과 정상부의 태외식 산성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통일신라 말기 

에 신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성벽은 신라 히-대의 당성진 설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되는데 . 성내에서 출토되는 통일신라 말기의 유물들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성벽 

의 둘레는 1,148m이며 외벽의 높이는 3∼4 . 5rn이다. 기단부는 석축을 하고 그 내부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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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기법을 이용하여 쌓은 토성벽으로서 일부구간은 석심을 채워 쌓은 수법을 보이기도 한 

다. 남문터와 북문터는 정상부 아래의 기숨에 있고 동문터와 수구터는 계곡 쪽에 있다. 수 

구터의 안쪽에는 지금도 샘이 있어 물이 사철 나오고 주변에 건물터가 있다. 서벽에 연한 

정상부에는 노목이 우거진 숲이 있고, 여기에 성황당(城|떻堂)이 있었다. 이 성황당을 헐고 

발굴조사를 한 결과 망해루(望海樓) 터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노출되었다. 당성의 진입로 

입구에는 당성사적비와 주차장이 있으며 이곳에서 성내로 진입하면 넓은 평탄대지가 나 

타난다. 

이 외에도 동북쪽 능선과 서북쪽 서남쪽 능선을 따라가며 작은 외성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서남쪽 외성에서는 남양장성이리- 불리우는 토루가 연결되고 있으나 정 

확한 축조시기는 알 수 없다. 

이 성은 지금까지 복합식 산성으로 알려져 왔으나 발굴조사 결과 시대를 달리하여 축조 

된 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부터 대중국 항로의 기착지로서 역사적인 중요성이 매 

우큰유적이다. 

16) 안성 망이산성(望更山城)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와 이천시 율면 산양리에 걸쳐 있다. 망이산성은 중부 지역을 가로 

지르는 차령산맥 중간부분의 해발 472m의 봉우리와 2개의 헬기장이 있는 봉우리를 감싸 

고, 동서로 뻗은 계곡부를 막아서 축조한 포곡식의 석축산성이다. 성벽부분은 지대가 높지 

만 성 안쪽은 지대가 낮고 평지가 넓으며 풍부한 물이 있다. 산성 서쪽으로는 중부고속도 

로가 지나고 있으며 정상에서 비-라보면 안성 · 이천 · 음성 지역은 물론, 용인 · 진천까지 

바라볼 수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이다. 

망이산성은 시기를 달리하여 축성된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성인 내성은 출 

토유물로 미루어 백제에 의하여 쌓였으며 석성은 통일신라시기에 쌓은 것으로 밝혀졌다. 

토성은 가장 높은 남쪽의 봉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며 현재 밝혀진 길이는 250m쯤 되고, 북 

쪽에 문터로 짐작되는 곳이 있다. 특히 흙을 쌓을 때 벼팀 기둥을 세우고 나무판지를 대었 

던흔적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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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성은 능선과 봉우리의 지세를 이용하여 쌓았다. 둘레는 약 2,080m이며 남북 340m, 

동서 500m의 규모이고 전체적인 형태는 장방형이다 성벽 안쪽에는 회곽도뱃l郭道)와 4 

개의 문터가 있는데, 그 중 남문지와 서문지는 발굴조사가 되어 구조가 확인되었다. 특히 

동문지는 마이산의 주계곡부를 가로지르는 곳에 있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여 산성의 주 

출입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산등성이 윗부분에 쌓은 치성앉tU!iD이 5곳 발견되었으며 4개는 

문지 옆에 있어서 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고 한 개는 봉수대가 있는 봉우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치성은 모두 성벽에 덧대어 평면상 장방형의 형태로 돌출되 

어 있다. 건물지는 모두 8개가 확인되었다. 

토성 안의 높은 곳에는 봉수터기- 있는데 생김새는 직사각형이고 자기와 기와 조각이 흩 

어져 있다. 이 봉수는 동래 · 충주 등을 거쳐 올라오는 직봉(直峰)과 남해 · 진주 등에서 올 

라오는 간봉(間t쫓)을 서울 남산(목벽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내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백제 · 통일신라 · 고려 , 조선시대에 걸치는 다양한 유 

물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기와 중에는 ‘준풍(||浚뿔) 4년’ 명 (963년) 기와가 출토되어 통일 

신라 말기와 고려시대 초기에 제직된 기와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7) 서울 호암산성(虎岩山城) 

호암산성(사적343호)은 안양시 석수동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경계를 이루는 호암산(해 

발 347m) 정상에 있다. 성의 동쪽은 삼성신-(460m) 관악산(629m) 등 높은 산으로 연결되 

어 있으나, 서쪽으로는 북류하는 안양천을 따라서 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시흥동 방 

변에서 올라오는 등산로 중간 부분에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터진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곳 

이 당시의 문지로 추정된다. 시흥동에서 이 문지까지의 고도차는 150m 정도이다. 안양천 

을 따라서는 경부선과 1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어 교통의 요지임을 알 수 있다 

호암산성은 1989∼90년에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어i i9J 성벽과 성 

내부의 한우물, 제2우물지, 건물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 많은 신라 

129) 서울시}‘앉1덴物fil' :. 1990‘ 『한우물 JN.깐11 1.JJA 및 j퍼i\!」%꺼1i ,꽤까해~ ',' 'I 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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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 , 명문 기와, 냉문 청동숨가락 등이 출토되었다. 

성의 평면 형태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쭉한 마름모꼴인데 표고 325m의 능선을 따라 

축조한 전형적인 태외식 산성으로 자연 지헝을 잘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성벽의 길이는 

1.250m 기량이며 , 남북 장축은 470m 동서 단축은 200m 기-량 된다. 성 벽이 잘 드러나는 

곳은 동벽의 북쪽 부분인데. 수직에 가까운 임-벽을 제외한 부분에 성벽이 축조되어 있다 

성벽은 외벽만 정연하게 축조하고 내부는 돌을 채우는 편축 혹은 내탁법으로 판단된다. 

한우물l””은 통일신라시대의 석축 연못 위에 조선시대에 새로 석축 연못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는데, 통일신라시대의 연지는 17.8m. 13.6m‘ 2.Sm의 규모로 13단 정도 줄을 맞추 

어 쌓아올혔으며, 석축의 뒷부분은 1. 5∼2m 가량 뒷채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2우물지의 규모는 남북 18.Sm 동서 lOm 이싱- 깊이 2m 이상 되는데 . 한우물에 비하 

여 세장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는 명문 청동숨가락과 각종 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건물지는 성 중앙부 대지상(팔t따|서의 지형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존의 

조사 결과 3기의 유구가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는 많은 기와가 출토되 

었고 이 중에는 상당량의 명문 기와도 포힘되어 있다. 현재에도 성의 곳곳에서 통일신라시 

대의 기와를 쉽게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발굴조사 결과 많은 토기류 기와류가 출토되었고 기타 주요 유물로는 명문 청동숨가락 

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121H 기종‘ 1313 개체분에 달하는데 대부분 통일신라시대의 것이 

며, 기와는 무문이 가장 많고 어골문, 평행선문 등의 순이며 , 문자와도 927점이나 확인되 

었다. 출토 유물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명문 자료이다. 제2우물지에서는 〈仍1~

|人l力只|서末〉 銘 청동숨가락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호암산성이 위치한 서울시 금천구 · 구 

로구 · 관악구와 안양시 일대가 바로 『三탤]§!퍼벼 지리지에 나오는 잉벌노현(””t찌암)임을 

분땅하게 해주었다.”J I 

호암산성 주변에서 눈에 띠는 신라유적은 없다. 다만 시흥동 일대가 조선시대 금천형의 

치소였다는 점 ‘ 호암산성에서 금천현의 신라때 이름이 찍힌 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130) 주민뜰에 의해 우윤쿄 꽉리고 있으나 정확한 성직븐 선수 및 서수꽉 위한- 연옷이디-

1:31) :!NI’ rn; ‘ l쇄않 ‘’ ‘갑씨땀 『씌;씨해 4、l;‘r”이폐om:11씨· ;; ~ cb I ψ(γ! /i:f.i ·H’| ‘ ( 『 -패1ι,내 U!35 ι4 j따Jll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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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대가 신라 곡양현의 치소였던 것이 조선시대끼-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18) 파주 오두산성(烏頭山城) 

오두산성(사적 351호)은 통일전밍대가 설치되어 있는 오두산(119m)의 정상부에 축조된 

태외식의 석축산성이다. 이 곳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정상부에서 남서 

쪽으로는 김포일대, 서북쪽으로는 북한의 개풍군 일대가 한강 하구와 함께 한눈에 조망되 

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이다. 오두산은 삼면이 가파르고 강물과 바닷물이 회돌아 

흐르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의 주요 방어시설인 관미성(關꽤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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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지와 유사하다고 하여 조선시대부터 관미성으로 주목받아왔다. 

오두산성은 통일동산 조성사업과 관련히-여 1991년 경희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동벽과 

북문지의 일부가 발굴되었으나,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성의 축성시기와 정 

확한 성격은 밝혀지지 않았다. 13긴 

성벽의 전체 둘레는 1, 200m 정도로서 삼국시대의 성 중에는 비교적 대규모에 속하며, 

성벽은 대부분 무너져 내리고 토사에 덮여 성벽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는 곳은 6개소 정도 

이다. 성벽은 해발 80∼lOOm 선을 따라 가며 축조되어 전체적으로 북쪽을 윗쪽으로 하여 

「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노출된 성벽은 높이 lm 내외에 길이 lOm 정도인데, 표면은 납 

작하고 길쭉한 화강편마암계의 할석으로 바른층 쌓기를 하였으며 뒷부분에는 잡석을 채워 

넣었다. 

출토유물로는와편과토기편, 철촉, 꺾쇠, 철못등이 있으며, 이 중에도기와편이 가장많 

이 출토되었다. 특히 와편 중에 「元폈」, 「폈井」, 「草下」명 등의 명문와가 출토되었다는 점 

이 주목된다. 신라는 676년 대당전투의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된 매초성 전투 직전, 당의 

보급로 차단을 위한 전투를 벌여 큰 전과를 올리게 된다. 이 명문와들은 당시 전투가 벌어 

졌던 천성(뤘iJ해이 바로 이 오두산성일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자료들이다. 

오두산성은 임진강에 면해 있으나 임진강을 도하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축성한 것이 

라기보다는 서해안에서 한강이나 임진강을 따라 내륙으로 진입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성으로 판단되며 , 현재 발견되는 유물로 볼 때 대략 삼국∼통일신라시기에 축성되어 고려 

∼조선시대까지 여러 차례의 개축이 이루어지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성 

을 백제의 관미성이나 고구려성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가능성 외에는 관련 유물 

이 확인되지 않아 확증하기 어려우며 추후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현존하는 성벽의 축성방법이나 출토유물로 미루어 신라에 의하여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132) 황용훈 신복순 김희찬‘ 1992. 『오두신성 r 』, 경희디l학교고고띠술사연구소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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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절 고 찰 

1) 축성주체 

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 중의 하나는 그 성을 누가 쌓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 

내는 일이다 축성주체를 아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 

가 되기 때문이다. 축성주체를 알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출토유물과 축성법을 살펴 

보는 일이다. 성을 쌓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규모 토목공사에 해당하므로 축성당 

시의 토목기술을 반영하고 있기 마련이다. 입지선정과 축성방법 성내 구조물의 배치 등에 

서 축성 당시의 기술수준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축성의 목적과 축성집단의 규모나 정치 

적 - 경제적 여건도 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그리고 성내에서 발견 

되는 유구와 유물이야말로 축성주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유 

물은 이동이 기능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동되었거나 후대의 유물이 유입되기도 하지 

만, 토기나 기와 등 일반적인 생활용품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발굴조사를 하더라도 성곽의 축성주제를 정확히 밝혀내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가 않다. 성곽은 기본적으로 행정적 · 군사적인 측면에서 입지가 양호한 곳에 쌓기 때문에 

시대를 달리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동일지역에 목책, 토루, 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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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축성방법을 달리하는 구조물이 계속 구축되었거나 수차에 걸쳐 보축이나 수축이 이루 

어진 경우 축성주체가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사유로 최근 

경기도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곽 발굴조시-의 경우도 축성주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하남 이성산성의 경우 지금까지 10차에 걸친 발굴조시-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성주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많은 학지들이 이성산성 

과 춘궁리 일대를 하남위례성터로 비정해 왔다는 점과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에 인접하여 

있다는 이유로 백제도읍지로서의 기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발굴 담당자 

의 인식적 오류도 한 몫하고 있다. \;jlJ 그러나 발꿀조시- 결과를 살펴보띤 이성산성은 물론이 

고 교산동 건물지와 천왕사지를 비롯하여 인근 춘궁리 일대에 대한 수차의 발굴조사에서 

도 백제나 고구려시기의 유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풍납토성에서 수백 싱­

자분의 백제 토기기 출토되고, 구의동 보루에서 수백여 점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는 상황 

과 비교할 때 이성산성의 축성주체가 백제나 고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근거 

라고할수있다. 

문제는 다량의 백제토기가 출토되고 있는 포천 반월산성이나 이천 설성산성, 설봉산성 

등이다. 이들 산성에서는 성의 내부에서 백제유물과 신라유물이 함께 출토됨으로써 축성 

주체에 대하여 백제설과 신라설이 잉;립되고 있는 상태이다. 포천 반월산성의 경우 동문지 

내 · 외벽의 기저부에서 안정된 다짐토층이 확인되고, 여기서 백제토기기- 출토된 점을 근 

거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사이에 백제에 의하여 축성되었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 

고 있다. \:)이 이천 설성산성이나 설봉산성의 경우도 축성방법이나 출토유물을 근거로 역시 

133) 심 끼~」;~ . 20[]1 「 l’ I /f'f { i~~ i 1 iJJ£의 ~~jDjJU;、고} |νH1↑애 데히。1」‘ 『’1

1 52 ∼ 1 54쪽 

134) 김뱅오 배기동 유태용 외 2000. 『 아니 I 1J1£』 (8치발공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 빅물관, 보고서에서는 

출토유물을 삼국시대전기‘ 고구려계토기 , 신라 , 동임신라기 토기로 구분하야 마치 백제 고구려유물이 
쓸토펀 것처럼 설l성하고 있으l;셰 결돈부에서도 2차성벽이 고구려성벽이라고 하여 1치-성벽은 그 이전시기 

에 축성펀 것으로 설땅히-고 있다 

135) 긴호준, 20[l2. 「따J ll 1η )il l싸의 IL'j{\;/Jlj 헤川 찌%- |얘| 및 tfc -짜쩨’11 .'i'(\:를 ,,,心으로-」, 단국대학교 대 

혁원 석사학위논문 1 2∼ 1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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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에 축성된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13(;) 그러나 석축성벽 

을 축성하기 위한 기단토 속에서 백제유물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축성시기가 그 유물이 사 

용된 시기보다 늦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백제성이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축성기법 

도 상호 참조하는 순환논리 속에 빠져 있다는 약점이 있다. 말하자면 반월산성이 백제성인 

이유로 설봉산성의 예를 들고, 설봉산성이 백제성인 근거를 빈월산성으로부터 도출하는 

식이다. 이울러 석축성벽 내벽 안쪽의 점토다짐이나 외벽기저부의 성벽 보강시설은 백제 

성으로서의 가능성보다 오히려 신라성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또한 반월산성이나 설봉산성 설성산성 등은 이미 숙련된 석축성벽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석축성벽의 등장은 축성기술의 빌-달과정에서 실펴볼 필요가 있다. 한성백 

제시기, 그것도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이러한완숙한 단계의 축성기술에 도달하였디면 

이보다 늦은 시기인 웅진 · 사비시기에는 이처럼 완성된 형태의 석성이 많이 있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산성은 물론이고 도성에서도 석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일이다. 

경기도지역 산성의 축성주체가 백제냐 신라냐를 추론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하니-의 

중요한 점은 비교시침이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이 지역의 백제성과 신라성 사이에는 200 

여 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고 그 기간만큼의 토복기술상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재끼지의 자료를 볼 때 신라유물이 출토되지 않고 순수하게 백제유물만 출토되는 성곽 

은 예외 없이 토성이다. 포천 고모루산성, 파주 육계토성 , 서울의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의 

왕 모락산성, 화성 길성리토성, 이천 효양산성 등이 그 예이다 이 중에서 본격적인 판축토 

성인 풍납토성은 예외적인 존재이며 자연지형을 최대로 살리며 삭토하거나 성토하는 방 

식의 토성축성술이 한성기 백제의 전형이었다고 판단된다.씨 

결과적으로 경기도지역에 있어 정연한 석축성벽이 등장하는 시점은 최소한 신라가 한강 

136) 김호준 2002. 「설성산성 밀굴조사 개보」, 『한국성곽띤구회 창럼 학술회의』 한국성곽연구회 , 20-21쪽. 

137) 권오영 2002. 「서울 경지지역의 최끈 고고학적 성괴에 의해 부걱펀 고대사의 쟁점」. 『熾”e 111"』제2호‘ 

기전문회제얀구원 1 64 ∼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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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을 장악하는 6세기 중엽 이후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신라성곽의 입지와 기능 

삼국시대 성곽의 입지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대 

부분의 성곽은 수로나 주요 간선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축성되어 있다. 배 

후에는 넓은 평야지역을 포용하고 있으며 , 전방으로 넓은 지역을 부감(冊B뼈할 수 있는 여 

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성내에 많은 양의 수원을 확보하는 것도 장기간의 농성(罷 

t뼈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다. 

지금까지 경기도지역에서 확인된 성곽 중 규모가 비교적 크고,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하여 신라시기에 쌓았음이 확인된 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지역 신라성곽 현황(규모순, 단위 : m) 

명 칭 」~ 재 XI 해 발 상대고도 둘레 촉성방법 조사현황 

망이산성 안성시금산리 472 200 2 oc [] 석죽 발굴 

설봉산성 이천시사음동 316.7 200 1 800 ~→~ -t'『 발굴 

ζd~ 호}성시 상안리 165.7 11 5 1 668 석축 토축 발굴 

이성산성 하남시 춘궁동 129.8 120 1 665 석죽 발굴 

비파산성 평택시용성리 102 60 1 622 토죽 지표 

대모산성 앙주시방성리 212 110 1 400 A「케츠「i 발굴 

호암산성 구로구시흥동 347 240 1,250 석축 발굴 

아차산성 광진구굉장동 205.5 100 1 125 서-「 츠-「 발굴 

독산성 오산시지꽂동 207 90 1 100 석죽 시굴 

설성산성 이천시선읍리 266.6 160 1,095 석죽 지표 

닙L...: L우i즈i λ d 포천시구음리 283.5 130 1,083 석축 발굴 

행주산성 고앙시 행주내동 124.8 70 1,000 토축 지표 

옹서산성 파주시 몽암리 214 130 1,000 석축 지표 

파사성 S뺑군 상자포리 230.5 180 943 석죽 발굴 

칠줄성 파주시전읍리 149 60 800 /-서「드 -「드 지표 

할미성 용인시동백리 349.3 200 660 A「세르「드 지표 

테모|산성 남앙주시광전러 370.2 280 625 λ--게1 으 -「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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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재 .XI 해 발 상대고도 둘레 축성방법 조사현황 

수안산성 김포시율생리 146.8 100 615 석축 지표 

대모산성 강남구일원동 290 190 567 석축 시굴 

무성산성 평택시옥길리 104.7 60 547 석축 지표 

신원리성지 g뺑군신원리 365.9 300 543.7 석축 지표 

성동리성지 포천시성동리 181 80 368 석축 지표 

닙암산성 남앙주시화접리 420.3 320 221 석축 지표 

수칠성 연전군앙원리 397 200 173 석축 지표 

고몽산성 고앙시성석동 208.8 150 150 석축 지표 

위의 표에서 보듯이 경기도지역에 있는 삼국시대 성들의 입지는 해발 lOOm 미만부터 

해발 500m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산성의 경우 넓은 지역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절대고도 

보다도 주변의 생활면을 고려한 상대고도(比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산성의 

상대고도를 살펴보면 lOOm 이하가 6개소로 24% 101∼200m 높이에 있는 것이 l67B소 

로 64%, 201∼300m 높이에 있는 것이 3개소에 12%, 300m 이상이 1개소로 4%를 차지 

하고 있다. 즉 비고 200m 이하에 위치하는 것이 전체의 88%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의 성들이 이처럼 비고가 낮은 지점에 위치하는 것은 고려시대 이후의 성과 같 

이 피난성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전략적인 거점 및 행정적인 기능이 더 컸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며, 주변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적인 기능이 

가능한 곳이 주로 선택되었으며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높이가 주변의 평지로부터 100 

∼200m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의 규모를 보면 1,500m가 넘는 성은 이천 설봉산성, 안성 망이산성, 화성 당성, 

하남 이성산성, 평택 비파산성 등 5개소가 있으며, 1,000m가 넘는 성으로는 양주 대모산 

성과 이천 반월산성, 고양 행주산성, 이천 설성산성, 서울 호암산성, 아차산성, 파주 봉서 

산성 등이 있다. 나머지 성들은 둘레가 1 OOOm 미만이며, 그 중 500∼600m의 규모가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차이는 성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성들의 분포위 

치를 보면 둘레가 1,000m가 넘는 성들은 상호 근접하여 분포하지 않고, 최소한 하나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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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 이상의 영역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형 성들 사이사이에는 

소규모의 성이나 보루가 다수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성곽의 분포상태는 군 현 등 행정단 

위와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들 성곽들이 대부분 조 

선시대의 군현치지로부터 4km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나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 

물 중에 「北필」(아차산성) 「싸井」(오두산성) 「'r'r1·H」(망이산성) 「馬忽」(반월산성) 등 군현 

명이 찍혀있는 기와가 출토되는 사례 등도 신라의 산성들이 행정치소로서의 기능을 겸비 

하였음을 뒷받침해준다고 생각된디-. 1:18) 

3) 신라석축성의 축성 방법 

신라의 성곽은 규모에 따라 축성방법과 입지도 달리하고 있다. 태외식 산성은 포곡식에 

비하여 규모도 작고, 주로 사방을 조망하기 좋은 평탄한 구릉의 정상부에 축성되며 주성을 

보조하는 위치나 전략적 요충지에 밀집분포하기도 한다. 이에 비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성 

들은 기본적으로 곡저부를 포괄하여 성내에 넓은 공간이 확보되도록 축성하였다 또한 신 

라성곽은 석축을 기본으로 하므로, 토성을 주로 하는 백제성과 달리 능선의 정싱부보다는 

9부 능선이나 능선정상부에서 한단 아래쪽 외곽을 택하여 축성하고 있다. 이는 토축과 석 

축의 공법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토성의 경우 급경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식­

토를 하거나 능선정상부를 보강하는 형태를 보이는 반면 석축은 성의 안정성을 높이고 내 

부공간을 확장하기 위하여 측면 바깥쪽에 구축하였다. 신라성곽의 특정은 이처럼 자연지 

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각의 지형에 걸맞는 축성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석축성벽은 편축과 협축으로 구분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협축의 개념은 성벽 

의 기저부나 성내벽의 상당부분이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편축은 성벽 

의 외면은 지상에 노출되지만 내띤의 기저부는 물론이고 대부분이 지하에 묻혀있거나 내 

138) 빅성현, 20(] 1. 「新써l 111;웹싸괴 그 i'l:f!'i -6∼8세기 펴↓|‘|를 중심으로」 서울시;-‘앉 시;싸:CliJi I 서시‘/,)(,ijι , 53 
-65쪽 

심상근 1999. 「신라성과 고구려성」, 『고구려산성과 밍어체 ~n J (제5회 고구려국제학술대회), 고구려연구 

회‘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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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암반이나 생토면에 의지하여 쌓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지역의 신라성곽 중 부분적으 

로 지형에 따라 내벽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협축성이라고 할 만한 

성은 없으며, 대부분의 성은 편축으로 축성되었다. 편축성벽은 경사면에 의지하여 쌓게 되 

므로 내탁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인 축성기법을 보면 표토를 걷어내어 L자 형태로 생토 

면을 다듬은 후 성벽의 기단부부터 내 외면을 동시에 구축하면서 올라가되, 내벽과 생토 

면 사이의 공간은 판축을 하듯이 점토나 사질토로 다져서 성벽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성벽의 안정성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축성방법의 전형적인 모습은 서울 아 

차산성과 하남 이성산성 포천 반월산성 등에서 확인된다. 이 때 성 내벽의 다짐토를 토성 

의 흔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석성과 토성은 축성의 기본적인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주 

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성돌의 형태와 축성방법이다. 현존하는 성벽 중 가장 잘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삼국시대 신라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축성기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신라성벽의 특징 중 하나는 정연한 면석가 

공이라고 할 수 있다. 석축성의 면석은 가공 정도에 따라 자연석, 할석, 조잡한 가공석 , 절 

석가공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라성곽의 경우 대부분 조잡한 가공석 내지는 절석가공 

석에 속할 정도로 성돌 하나하나에도 많은 공을 들였음이 확인된다. 면석은 너비 30 ∼ 

45cm, 두께 20cm 내외, 길이 50 ∼ 60cm 정도 크기의 사각추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석의 크기는 시기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6세기에서 7세기 중엽까지의 성 

돌은 두께와 너비의 비가 1:1.65 ∼ 1:4 정도를 보이는데 비하여 , 7세기 중엽 이후의 성돌 

은 1:1.45 ∼ 1:2 . 38로 성돌의 너비가 좁아져 정방형에 가까워지고 성돌이 더 정연하게 다 

듬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39) 성벽의 내부는 예외 없이 좁고 길쭉한 돌을 길이방향으로 

쌓았으며 잔돌이나 흙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특정이 있다. 

또한 성벽 기저부의 축성방법은 자연지형에 따라 자연암반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고, 

연약지반이 있는 구간은 점토와 잡석다짐을 하여 지반보강을 한 후 지대석을 올려놓았다. 

139) 심광주 2000. 「→1뭔111城의 찢j짜Hι괴 機fj펀」‘ 『20001 1따 IW¥1.1i11‘:, t,~』, 패찌人)?나交1이씨꺼1"( ‘ 2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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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석은 구간에 따라 체성벽의 성돌과 같은 크기의 것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 

면서 점차 lm기- 넘는 장대석을 시용하기도 하였다. 

성벽은 기본적으로 줄을 맞추어 쌓는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크기가 정연하고 다듬어진 

성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쐐기돌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돌의 줄눈은 아랫단 

과 윗단이 일치하지 않도록 대체로 6:4 정도의 지점에서 맞물리도록 하고 있다. 성벽의 안 

정성을 위한 퇴물림쌓기는 초기의 성벽들은 오히려 수직에 가깝게 쌓는 반면, 후기로 길수 

록 점점 물려쌓기를 많이 하여 안정성은 높이-졌으니 성벽의 경사도가 낮아짐으로써 성벽 

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약점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하남 이성산성의 2차성벽을 보면 

이러한 약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성돌 면석의 중간부분이 안쪽으로 경사지도록 다듬어서 

윗단의 돌을 아랫단의 싱띤에 맞추어 놓더라도 지연스럽게 5∼lOcm 정도 들여쌓기를 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석축성벽은 돌의 무게 때문에 기저부에 전달되는 압축력이 엄청나고 성벽 내면에서 밀어 

내는 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성벽이 쉽게 붕괴될 수 있다. 때문에 성벽의 안정성을 높 

이기 위한 다%댁f 보강시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중 성 외벽의 기저부에 일정한 높이로 

보축을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보축은 성벽의 기단부 아래쪽에서부터 일정한 높이 

까지 체성벽을 덮어서 단띤삼각형이 되도록 하였다. 이-치-산성과 대E산성, 이성산성, 반월 

산성 등 대부분의 신라성벽에서 이러한 보축이 확인되고 있다. 보축 방법은 성돌과 같은 

형태의 돌로 횡적하여 쌓기도 하지만 형태가 정연하지 않은 석재로 면만 맞추어 쌓는 경우 

도있다. 

신라성곽의 성문은 현문식 성문이 일반적이다. 현문은 체성벽을 일정한 높이까지 쌓고 

성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다리를 놓지 않고는 출입이 곤란한 형태이다. 이 러한 현문은 고 

구려성이나 백제성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신라성의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다. 형태가 잘 남 

아 있는 영월왕검성 동문지의 경우 개구부의 높이가 2.4m이고 너비는 3m 정도이며 ll OI ' 충 

주 님-산성 동문지는 개구부의 높이가 4.5m로 매우 높고 너비는 4.6m 정도이다 ”” 이성신-

lι1-0) 치-용걸 외, 20[ )(] , 『젠j방‘ ! (했j짜』 , 충북대희교 중원문화연구소 영월군 

141) 치-용결 외, 1999. 『j센↑↑ 1 [JJ]i\: 싸|” J .t 1I -쩍꺼Ii,써까싸끼, 1 ::』, 충곽대학교 중원문회연구소 ‘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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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동문지는 개구부의 높이가 3.5m이며 너비는 6m 정도이다. 개구부의 안쪽부분에 두 개 

의 문지공석이 노출되어 판문형태의 성문이 있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1421 이처럼 현문 

식 성문을 만드는 것은 문구부로 인한 방어상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문은 성의 출입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필요시 사다리 같은 출입시설을 내렸 

다 올렸다 하였을 것이며, 설봉산성이나 이성산성처럼 별도의 등성시설을 설치하기도 하 

였다. 성문의 내부에는 이성산성이니- 삼년산성 설성산성처럼 내옹성을 설치하여 성문의 

취약점을 보강하였다 양주 대모산성의 동문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괴를 보면 동문과 서문 

모두 현문식의 구조를 하고 있으며 문지공석이 남아 있고 문의 회전축 역할을 하던 철물 

도 남아 있어 판상으로 된 성문이 개구부의 앞쪽과 뒤쪽에 2중으로 설치되었으며 바깥쪽 

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설성산성에서는 판문의 두께가 12cm 정도였 

음이확인되기도하였다 

현문식 성문이라고 하더라도 문지는 다른 곳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문지에는 수구가 만 

들어지는데, 문지의 바닥에 평거식(平居式)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성산성이나 온달산 

성의 수구처럼 성내부와 성 바깥의 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으 

며, 입수구와 출수구의 형태는 방형이나 징방형이 대부분이다. 심년산성처럼 위가 좁은 사 

다리꼴의 구조도 확인된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지역에서 빌-견되는 신라성들의 상당수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성곽이 어떻게 축성방법상의 특정을 공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하나의 성을 쌓기 위해서는 지형을 선정하고 설계도를 작성하며, 

축성의 절차를 계획하고 인력동원과 예산확보 등 아주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러한 복잡한 공시를 단기간 동안 완수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자집단이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리고 축성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민간인보다는 군인들에 의하여 축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라군의 편 

제속에 축성기술자로 구성된 공병부대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r삼국사기」 직관 

142) 비1기동 외, 2002. 『-뿌l llJ)IJi:-9차딸필조사보고서』‘ 히념시 · 힌영대학교 박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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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통하여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경기도지역은 한산주에 속해 있었고 한산주에는 직할부대인 한산정(漢山停)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산정의 예하부대로는 군사당(軍師|團 - 대장척당(大!KR嗤) - 보기당(步騎健) -

흑의장창미보당(黑衣長樓未步健) - 삼천당(三千健) 등이 있었으며, 궁척(당,R.)과 만보당이 

있었다. 흑의장창미보당은 기병에 대응하는 장창부대이고 궁척은 활(딩)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이며 만보당은 도끼와 방패를 사용하는 보병부대로 추정된다. 143) 대장척당은 〈南山新

城牌〉에 장척 (l토,R.)이 축성기술자로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축성을 전담했던 공병부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장척당의 군사적인 편제와 부대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수 

의 축성기술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축성이 이루어지고, 천년 

이 지나도록 이 성들이 정연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대장척당에 소속된 토목기술자들 

의 놀라운 기술력과 축성에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동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143) 이인철. 1993. 『짜삶!LY:팎써1표£{따%』‘ 일지사‘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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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서울 아차산성 성벽(보축성벽이 보인다) 

〈그림 24> 서울 아차산성 동문지(현문식 구조이며 문바깥쪽에 옹성처럼 둥글게 보축성벽을 쌓았다 

,;._없;li.01 !J&:iJ; 2.!.9 



〈그림 25> 이천 설성산성 북문지(현문식 구조이며 등성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그림 26> 이천 설성산성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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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하남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투석용 강돌 




